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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을 맞이하는 에 서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 미래사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예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회변화와

발전에 있어 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은 끊임없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기술혁신

을 이루고 우리에게 무한한 꿈과 와 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1세기 을 통한 과 미래사회 이행으로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지난 3월 민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개최된 제3차

에서 이를 정부의 과학기술발전 장기 청사진으로 하였습니다. 미국, 일

본, 유럽, 아시아 주요 경쟁국 등 세계 각국들이 저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과학기술혁신

에 기반한 국가발전 장기계획을 수립중인 이때에 본 비전의 수립은 큰 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 발전비

전과 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새천년에는 우리의 과학기술 을

으로 끌어올려 와 주요 기반기술 분야의 기술고도화를 실현하고,

선진 사회형 를 실현하며, 국가안위의 보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을 높여

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는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 비교하면 아직도 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열세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장차 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국가 정책적 가 현재보

다 크게 높아져야 합니다. 나아가 과학기술이 사회 각 분야의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과학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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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른 분야를 주도하는 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존자원은 부

족하지만 높은 교육열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진 우리 나라로서는 발전이야말

로 작지만 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 될 것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새

롭게 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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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개방향

21세기 미래사회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의

시대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은 단순히 현재의 연장선상에서의 변화가 아닌 사회구조,

생활양식, 가치체계에서부터 경제 산업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사회는 와 의 원천이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지식 정보 중심으로 변화

하는 의 도래, 국제간 자유 거래가 실현되고 국가 이익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 전개, 삶의 에 대한 욕구 증대와 개성화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의 등장, 그리고 과학기술 자체의 획기적인 진보가 가속화되면서 사회 각 분야와의

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의 과

과학기술은 의 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며, 경제 사회 발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끊임없이 발전 영역을 넓히고 속도를 빠르게 하여 국부 창출, 삶의 질 향상, 국가위상

제고 등 미래의 소망스런 모습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할지도 모를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가 건전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에 을 지는 과학기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과학기술의 특징적 발전 양상은 과학과 기술의 융합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시스템화 지능화가 성숙 단계에 이를 것이며, 과학적 발명으로부터 실용화까지의 순환 주기가

크게 단축될 것이고, 극한 기술의 추구와 응용을 통해 인간의 활동 능력과 이용 공간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발전 양상을 감안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 생명 의료, 에너지, 재료, 환경 기술 등을 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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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의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선진 기술의 도입 소화 개량을 통한 상품화기술 연구에 치중한 결과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여 세계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 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천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분석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특허등록 등 양적 지표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간 기술협력과 산 학간 기술이전이 미흡하고 법적 환경의 제약요인이 많은 등

과학기술 시스템과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21세기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투입요소 의존형

국가성장 모델과 외국 기술의 도입 응용에서 벗어나, 과 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의 발굴이 필요하며, 성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을 채택하여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5년을 지향하는 장기비전

새 천년(new millennium)에 대비한 우리의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으로 끌어 올려 선진 경제의 실현과 주요 기반 기술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이룩

하고, 를 실현하며, 의 보장과 함께 에서의 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로는, 우선, 2005년까지 과학기술 하부구조와

법 제도 시스템을 정비하여 '아시아 경쟁 보다 우위인 12위권의 과학기술 을

확보 '하는 것이다. 또한 201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달성과 기초과학연구 활성화,

연구개발의 글로벌화 및 새로운 연구개발 문화의 정착 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권의

를 구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는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 메커니즘

구축과 과학기술 리터러시(literacy)의 제고 및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해 '선택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을 확립하여 선진 7개국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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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과학기술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첫째, 21세기

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정보, 생명과학, 재료, 에너지,

환경, 메카트로닉스, 기초과학 등의 기술 분야를 ' 과 ' 전략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셋째, 과학기술 를 변화시켜 국가 혁신시스템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에 대비한 과학기술발전 방향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이슈별로 과학기술

에서 추진해야 할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를 구현하고, 2010년

까지 컴퓨터, 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의 주요기술분야에서 세계 최선두 수준을

확보한다. 또한, 1인 1PC, 1인 1e-mail, 1인 1홈페이지 등 '1인 1사이버하우스' 환경을 구축

하고,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을 육성하며,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둘째,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강화와 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1세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의 자립역량을 확보하고, 기업가 정신과 기술혁신이 존중되고 장려되며 그 노력의

성과가 기술개발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인

를 마련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술혁신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확보의 굳건한 토대가 될 우수한 의

양성과 공급을 확대하며, 새로운 연구개발 생산 관리기법의 태동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셋째, 건강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 등 삶의 에 대한 욕구와 다양한 의

분출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한 삶 욕구에 대응하여 생명과학 보건

의료 핵심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2010년

까지 노인계층을 위한 실버공학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실버산업의 전략적 기반을 구축

하며, 생명복제 및 윤리에 관한 법령의 정비와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가치관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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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도록 한다. 또한, 한 삶의 욕구에 대응하여 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토양 지하수 관리, 오염 예방, 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환경관련 신기술의 보급 활용을 촉진하며, 동북아지역의 국가간 환경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인근지역 환경문제를 공동 해결토록 한다. 아울러 하고 한 삶

욕구에 대응하여 기상관측 및 자연재해 예보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기상 및 자연재해 대비

능력을 제고하고, 철저한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력 및 대형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립한다.

넷째, 를 보장하고 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식량 에너지 물 등 에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을 이용한

식량자원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및 대체에너지 이용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핵심 원자력기술을 자립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와 이용효율화를 도모한다. 또한 과

된 조국 , 을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주국방 구현을 위해 민군겸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남북과학기술자 교류와 한민족

과학기술 공동행사의 정례적 개최 및 상호보완 기술영역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을 심어

주고 을 고양하기 위하여, 초소형 다기능 인공위성 개발과 다단계 우주발사체

개발기술을 확보하는 등 우주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도전하고, 심해자원 및 해양생물자원

개발과 인공섬, 해양목장 등 해양공간 이용기술을 개발하는 등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추진한다.

다섯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사회와의 강화에 대응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기초과학 수준을 2010년까지 세계 상위권 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와 우수연구집단의 전략적 육성 및 도전과 탐구정신을 가진 젊고 유능한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개혁을 통해 과학영재 등 창조적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2005년까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식 정보관리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범국민적 과학화 캠페인을

기획 확산하고, 국제적 수준의 과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과학문화 창달과 국민의

과학기술 리터러시를 제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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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로 하여 과학기술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 투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하여 과학기술이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특히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 혁신

체제에서 혁신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주도의 를 민간 전문가 및 관련단체 중심의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체제로 전환하고, 열린 과학기술행정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

하여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중심에서 조세, 금융, 표준화제도 정비 등 민간의 자생적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정책에서 민간주도 혁신체제로의 방향전환에 따른

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제를 개편한다.

둘째,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동시에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여 연구개발 활력을 제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에서 효율적 활용을 중시

하는 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사전조정제도의 정비와 함께

(MBO)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기반

구축 및 기초 대형연구, 성과확산, 연구기획 평가 등에 노력해야 하며,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과제선정, 관리, 평가과정에 실수요자의 참여를

높인다. 아울러 을 2002년부터는 정부예산의 5%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며, 특히, 기업이 중 장기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연구와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첨단기술과 인력, 정보를 활용하며,

새로운 국제 과학기술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책임 있는 지구촌 경제 사회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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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체제에서 글로벌 네트

워킹형 연구개발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해외부문을 하나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안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정립해야 하며,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연구개발 (center

of excellence)가 될 수 있도록 외국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적합하고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첨단의 과학기술 정보를

학습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과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규범

및 표준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관련제도를 이에 부응하도록 개선하여

에 적극 대응한다.

넷째,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이 자체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의 모방 답습에서

벗어나 신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창출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

기술개발전략에서 장기적 혁신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항상 를 하여야 하고 미래대비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새로운 를 조성하고, 국민의 과학기술

마인드를 제고하며, 과학기술자가 존경과 신뢰를 받는 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각오

과학기술이 진정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확대와 과학기술

시스템의 혁신만으로는 부족하고 과학기술이 를 하는 핵심요소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과학기술이 사회의 다른 분야를

주도하는 를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다가올 새 천년을 바라보며, 과거를 마무리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하여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꿈과 을 갖고

에 하는 ”이 확산될 때, 21세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지식사회의

건설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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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에 대한 준비

“여러분이 마지막이 되느냐 또는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시작이 되면 빛나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것이고 이 시대를

기점으로 후손들은 축복의 햇수를 계산할 것이다.”(피히테)1)

1. 2025년이 우리에게 주는

새 천년(new millennium)은 물리적인 시간의 전환점이자 새 희망의 상징일 뿐 아니라, 과거를

마무리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패러다임의 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새 천년을

불과 며칠 앞둔 지금의 준비가 우리의 미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새 천년의 첫 세기인 21세기, 그중 첫 4반세기는 차원에서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간주되는 기회의 시점이다. (Kondratiev 파동이론)에 따르면 지금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은 제5차 경기순환의 확장국면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우리 나라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경우 미래사회의 도래와 세계적인 변혁의 과정 속에서 그룹의

일원으로 부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 Kondratiev 장기파동과 기술혁신2)

제1차 파동 제2차 파동 제3차 파동 제4차 파동 제5차 파동

시 기 18C말 1848 1898 1948 90년대? 2020년대?

주도국 영국 영국 미국 영국 미국 일본 독일 ?

1) 요한 피히테(Johann Fichte, 1762 1814) :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1808년 프랑스 점령 하에서 저술

한 "독일국민에게 고함"에서 인용함.
2) Schumpeter(1939), Kuznets(1940), Mandel(1975) 등 경제학자들은 Kondratiev의 장기파동이론(1935)인 50년 주기설을 수용하고,

기술혁신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그림은 이들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장기적 경기변동에서 각 주기에 따라 어떤

기술혁신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2000년대 제5주기에는 어떤 기술혁신이 가장 유망한가를 예측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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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수들의 예측에 의하면 “21세기로 접어드는 지금 과학기술에

대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요 의 가 향후 50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3)이므로, 이러한 과학기술 대변혁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경우 선진 과학기술입국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가오는 21세기초에는 안으로는 선진 수준의 경제 복지 문화가 구현되는

국가를 만들고, 밖으로는 민족통일의 기반 위에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에

진입하겠다는 장기발전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은 우리 나라가 로

진입할 수 있는 장기 목표년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장기비전 수립 과

본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미래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2025년

까지를 정확히 예측하여 우리가 25년간 취해야 할 불변의 과학기술개발 비전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국가차원의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설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건변화와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추진도에 따라 매 3 5년마다 (rolling plan)을 수립하는 것4)을 기본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전제 아래 본 장기비전은 네 가지의 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첫째, 21세기 미래사회의 전개 모습을 예측하여 과학기술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정립함

으로써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과학기술의 역할과 비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3) 미국 조지워싱턴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미래유망기술예측“
4) 따라서, 통일과 같이 기본구도에서부터 대변혁을 초래하는 요인들은 본 장기계획 수립에서 고려하지 않고, 통일이 되었을

때 새로운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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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의 잠재력과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구현

하기 위한 새로운 를 설정하고 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셋째, 과학기술이 미래에 대두될 주요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와 관련 지원자들의 를 분명히 하고, 과학기술정책이

국가정책에서 차지하는 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을

확대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에의 동참 의지를 북돋우기 위함이다.

본 장기비전은 기술개발의 수요자인 민간의 시각과 견해를 최대로 반영하였다. 계획 수립의

초기부터 민간전문가들로 를 구성하여 초안을 구상하였고, 그 결과를 계획의 골격

으로 하였으며, 과 의 석학들이 보완하였다.

본 장기비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1세기 의 전개방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점검한 다음, 우리의 강점과 약점 등 여건을 고려한

장기 비전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미래의 과학기술 이슈별 발전방향을 다루었

으며, 이에 대비한 중점 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유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혁신시스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와 을 제시하였다. 이때 향후 5년

정도는 세부적인 실천과제(action plan)를, 그 다음 10년 정도는 중장기 정책방향의 밑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10년 정도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전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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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명확하게 하고만 있다면, 새로운 창조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의 시대가 될 것이다.”(존 나이스비트)5)

1. 미래사회의

21세기 미래사회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대변혁의 시대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은 단순히 현재의 연장선상에서의 예측 가능한 변화가 아닌 사회

구조, 생활양식, 가치체계에서부터 경제•산업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

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quantum jump)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전개방향은

첫째, 국부와 성장의 원천이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지식•정보•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화되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개인 조직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실질적인

, 가 전개될 것이다.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예시)

전자정부가 구현되고 기업은 지식경영체제로 전환되며, 인터넷투표와 사이버거래, 네트워크화된

소비자활동과 시민모임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부문에 걸쳐 정보화가 확산

주거•근무•학습•레저•취미활동 등 개인생활 전반에 걸쳐 성숙된 정보활용이 일상화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사회가 도래

재화에 기반을 둔 양적 생산 중시체제에서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질적 생산 중시체제로

변화하고, 하이테크 서비스, 지식노동 등이 활발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 등 정보인프라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

정보화 마인드(mind)의 제고, 정보 리터러시(literacy)의 향상, 지식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감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지적재산권 등 창작된

지식가치의 보호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

5)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 : 세계적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 저서 "Megatrends 2000"(한국경제신문사 )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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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바로 상품이며, 또 이들이 서비스에 적용됨으로써

차별적 를 창출한다. 여기에 컴퓨터와 통신 등 지식전달수단이 첨가되면서 인간 두뇌

작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

혁명이 나타날 것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20세기 제조업은 21세기에는 지원산업화 되고, 20세기의

지원산업이었던 소프트웨어, 콘텐츠, 광고, 오락산업 등이 전면에 나서는 등 산업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확산에 따라 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업(의료진단, 원격교육,

오락 등과 관련된 산업)과 초고속 통신망과 네트워크(network)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정보

제공업(information provider)이 소호(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유통의 개념도 하드웨어를 유통하는 물리적 유통산업에서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

방송, 통신 등이 의 주력산업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림 2]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모습

둘째, 국제적인 교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상품•서비스•자본, 심지어는 인력까지도 국제간

자유거래가 실현되는 것과 함께, 정보•문화의 실시간 교류가 가능해져 기존의 국경은 큰 의미가

없는 지구촌 경제•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가 전개될 것인 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의 시대 속에서 국가 이익과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한 세계화와 블록화 현상 또한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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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심화(예시)

국내외 산업•금융•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생산체계•소비시장 개념이 보편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생산현장과 시장을 찾아 경영의 글로벌화와 기업의 초국적화가 가속

전세계에 걸쳐 소비자의 감성과 새로운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생산•판매시스템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등 끊임없는 기술과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방식
과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

정보•학술•문화 등의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저작물과 신기술의 국제간 전파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국제거래, 신기술,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국제규범의 확립과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등 지역적 이해관계
에 따라 국제블록간의 경쟁과 협동 양상이 복합적으로 등장

주) EU ; European Union,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셋째, 공통의 사회규범과 가치 아래 사회적 합의를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던

에서, 과학기술력에 바탕을 둔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전제로 개인마다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해 추구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로 보장하는 , 로 전환될

것이다.

삶의 질 향상욕구 폭발과 새로운 가치체계의 출현(예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치•난치병이 상당부분 정복되고 수명이 연장(예: 미국의 '수명
100살 시대 프로젝트' )주)

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절대빈곤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출함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물적 부'로부터 '질적 가치' 중심으로 이전

개성화•다양화의 진전에 따라 건강•쾌적•안전•편리한 삶과 선택의 자유 보장이 기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안락하고 자동화된 주거, 사회생활을 영위

환경파괴•자원 소모적 경제성장은 지지받지 못하고 인간•자연•환경친화적 지속개발과 관리체제
가 정착되나, 한편에서는 이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이 증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방송, 교육, 근무, 취미활동기법 등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

기존의 도덕중심의 사회규범이나 집단원칙보다는 논리성,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인
중심사회로 빠르게 전환

의식구조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 충돌심화,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와 독신인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가상공간을 이용한 사이버사회의 출현으로 가치관의 혼란 초래

노령화, 독신주의, 무자녀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확대와 과학기술과 생명, 윤리,
안전성 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증대

주) 수명 100살 시대 프로젝트 : 고령화시대 노인층의 복지와 보건, 고용 제공을 위해 미국정부가 1988년부터 추진하는
고령층 복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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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부나 공적 권위에 의한 개인생활과 사회가치의 획일화는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할 것이며, 국가•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여 폭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는 더욱 중요하게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혁 속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표출, 개인생활의 • • 의 추구 현상,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물•에너지•식량•자원 등의 고갈 가능성에 대한 극복노력, 그리고 환경과

같은 지구촌 차원의 의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 등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넷째, 21세기 과학기술은 그 이전의 어떤 세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이 과학기술을 축으로

새롭게 재편되어 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화될 것이다. 사회가 합리

적인 을 할 수 있는 건전한 판단 근거를 과학기술이 제공하게 될 것이나, 동시에

과학기술발전이 만들어내는 의 처리•복원문제, 윤리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검증 역시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사회와의 연계(예시)

기초과학,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상품과 산업을 창출

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크게 변화

첨단 정보기기의 활용 증대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의 문제, 인간복제와 같은 윤리와 인간존엄성에

관한 문제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안전장치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게 대두

기술발전에 따른 인간소외 또는 지나친 개인화 현상의 진전, 극심한 기술만능주의 팽배에

따른 역기능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사회 이슈화

젊은 층이나 전문가에 의한 과학기술 독점현상이 완화되고 일반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예: 미국의 ' Project 2061' 1), 영국의 ' COPUS' 2))

주 1) Project 2061 : 국민의 과학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청소년 과학, 수학, 기술, 교육개혁 추진

2) COPUS(The Committee on the Public Unders tanding of Science) : 198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과학대중화 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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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의 과 특징적

이러한 미래사회의 대변혁을 주도하는 는 바로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은 경제•사회

발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끊임없이 발전영역을 넓히고 속도를 빠르게 하여 미래의 소망스런

모습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에너지•자원 등 물적 자원보다도 더 소중한 • 의 이 될 뿐 아니라

지식•정보화를 촉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등 각 분야의 효율을 제고하고,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여 의 엔진으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과학기술은 보건,

의료, 복지 및 환경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여 건강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보장해

주며, 다양한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를 지탱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풍요롭고 소망스런

를 구현하는 원천이 된다. 과학기술의 우위는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수단을 제공하고,

의 을 드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은 창조와 발전의 씨앗인 을

창출•활용하고 확산시키는 핵심인자이면서 이에 필요한 환경까지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경제•사회의 성장과정에서 나온 을 과학

기술로 해소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할지 모를 피해를 방지하며, 사회가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에 을 지는 과학기술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의 발전은 • 를 촉진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확보와 의 기반을 제공하고, 또한, 개인과 국가의 기본적인 욕구인

삶의 과 를 보장하며, 지식에 기반을 둔 인 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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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학기술의 역할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의 소망스런 모습 창출

- 국부창출, 삶의 질 향상, 국가위상제고, 지식의 진보, 사회에 대한 책임 -

과학기술의 진보 경제•사회 발전

미래사회의 변혁을 주도

새로운 과학기술 수요의 파생

한편, 앞으로 전개될 과학기술의

은 대략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과 기술, 과학과 과학, 기술과 기술

간의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과학적 발견이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기술혁신의 성과가

다시 과학연구를 가속화시키는 등 과학과 기술이

연계되어 발전하는 추세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기술의 활용도가 높은 전자기술 등을 중심으로

타 분야 기술이 광범위하게 결합 또는 융합됨

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융합

화•복합화 현상이 더 크게 확산될 것이다.

둘째, 기술의 시스템화와 가 성숙단계에 이를 것이다. 인류는 지속적으로 사용의

편리성을 추구하여 왔으며,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 나오게 될 제품은 자동감지능력과 자율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상황에 맞춰 동작하는 지능형 제품이 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연계 현상(예시)

초전도체 발견(과학) 생체계측기기에 활용
(기술 ) 생체구조해명(과학) 바이오
컴퓨터에 응용(기술)

기술의 융합화•복합화 현상(예시)

정보+생명기술 생체정보처리 이용기술
인공지능 전자기기 개발에 응용

생명+재료기술 생체친화성 재료기술
인조피부 개발에 응용

재료+정보기술 광컴퓨터 기술 초고속
컴퓨터 개발에 응용

정보+생명+재료기술 지능형 MEMS주) 기술
고성능 인체 탐사기기 개발에 응용

주)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 극미세
전기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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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술의 지능화 추세(예시)

주) * CASE :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지능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술발전방향으로는 먼저 인간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센서

기술, 자기학습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체 지각능력을 실현하는 기술, 그리고 시스템과의 인터

페이스를 위한 음성인식기술, 뇌파를 인식하여 시스템과의 접속을 편리하게 하는 친숙한 사용자

환경 등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발된 첨단기술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시스템기술로 통합하는 추세

가 확산될 것이다.

셋째, 기술혁신 속도가 날로 가속화되고

가 단축될 것이다. 신제품으로의 대체기간과

성능향상 속도가 크게 단축되는 등 기술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과학적 발견•발명으

로부터 실용화까지의 속도 역시 크게 단축되고

있다.

기술혁신속도의 가속화(예시)

만한 크기의 컴퓨터 desktop(35년)
laptop(10년) palmtop(수년)1)

기술순환주기의 단축(예시)

진공관 33년 트랜지스터 9년 VLSI 1년2)

생명공학은 연구개발과 동시에 바로 실용화

로 연결

주1) desktop : 탁상용 퍼스널 컴퓨터

laptop : 무릎에 얹어 놓을 만한 크기의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

palmtop : 손바닥 크기의 퍼스널 컴퓨터

2)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 초대규모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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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의 추구와 응용이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극저온, 초고온, 초진공, 초고압,

해저도시 및 우주기지 기술 등 인간의 활동능력과 이용공간의 확장을 지향하는 기술개발이 활발

하게 전개될 것이다. 또한 경량화, 소형화, 저소비전력화 등 휴대성에 대한 요구와 빠른 처리

속도와 대용량의 저장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나노(nano)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극한기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극한기술

에 대한 투자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기술발전속도도 가속화되어 새로운 응용기술에 대한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5] 수요/공급에 따른 기술발전속도의 가속화 현상(예시)

이러한 기술혁신의 발전양상에 따라 향후 30년간(2001 2030) 전개될 의

은 다음과 같이 예측되고 있다.6)

6) 기술예측의 어려움

일본 과학기술청이 1971년에 발표하여 20년 후에 평가한 기술예측조사의 적중률은 25%에 불과하며, 기술 미달성의 이유

는 30%가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고, 70%가 사회 경제적 문제, 미약한 추진력 등 기술 외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됨

(모리타니 마사노리가 쓴 “ ”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편역).
640kb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다(1981년, 빌게이츠)
2000년에 우리 나라 컴퓨터 보급 대수는 1만대가 될 것이다(한국과학기술연구소,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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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술의 실현시기 예측

[ 2001 2010년 ]

21세기의 첫 10년간에는 정보혁명이 성숙되고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진다. 멀티미디어

의 상호연결로 국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정보매체를 접하고, 가상현실과 대형평판표시장치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의 회의도 동시에 개최될 수 있을 것임.1)

의료계에서는 종합적인 치료방법과 컴퓨터화된 자기진단이 가능할 것이며, 형질전환 동식물의 개발로

식량을 조절하고 주문형 농업도 가능할 것임.1)

자외, 청색, 녹색 반도체 레이저가 실용화되고, 실리콘의 마이크로 구조를 제어하는 공학기술(원자와

분자의 배열을 자유롭게 제어)이 생산 기계분야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2)

지구전체의 환경변화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그러한 정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세계에 데이터를 배포할 수 있는 세계규모의 지구환경감시 네트워크가 보급됨.2)

전자결제 전자현금시스템을 이용한 네트워크상의 전자거래가 보급되고,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보급되며, 수첩크기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계 어디에서도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 실용화됨.3)

키보드가 거의 필요 없는 컴퓨터,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 한글, 한자, 영문필기체를 1초 이내에

99% 이상 인식하는 펜컴퓨터 및 사람의 음성과 표정을 자동 인식하여 반응하는 컴퓨터가 개발됨.3)

폐기된 제품을 재활용, 재생산, 재사용(recycle, remanufacturing, reuse)하여 제품화하는 재생공장 시스템

기술이 개발되고, 사람을 대신하여 극한환경(해저, 매몰현장, 화산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

실용화됨.3)

신소재의 사용과 엔진효율의 향상으로 현재의 차보다 연료소비율이 30%정도 저감된 자동차가 보급되고,
가솔린과 전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hybrid 차량이 실용화되며, 주행자동차의 종류, 속도, 밀도 등을 파악

하여 도시내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도로교통 관제시스템이 보급됨.3)

초음속 전투기와 30cm 이하의 소형비행체(microunmanned vehicle)가 개발되고, 저궤도 위성용 발사체와

중형 저궤도 자외선, X선 관측위성 및 특정목적을 위한 극소형 인공위성(5kg 이하)이 개발됨.3)

농촌오수와 축산폐수의 합병처리가 가능한 고효율 처리시설이 실용화되고, 음식폐기물의 고속자원화기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기술 및 산업폐기물로부터 유가금속 및 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기술이 실용화됨.3)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건설에 국내 원전 산업기술 기준이 적용되고, 원자력발전소의 감시점검 및 유지

보수용 로봇이 실용화되며, 원자력시설의 수명종료후 해체 및 방사능 제염기술이 확립됨.3)

지하공간이용 장기 열에너지 저장기술이 보급되고,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폐기물에서의 에너지 생산기술

이 개발되며, 지열자원의 개발이 실용화되어 소규모 에너지 공급이 실현됨.3)

초고층 건물의 내진능력 향상 및 진동제어 기술과 재난방지 및 피난대책 기술이 개발되고, 건물의 각종

소음 및 진동제어를 위한 능동소음제어기술이 개발됨.3)

자기식 드라이브, 광학식 드라이브 및 반도체의 장점을 모두 이용한 기술복합형 드라이브가 실용화되고,
Si 기판위에 단결정 다이아몬드를 성장시키는 기술과 구조용 세라믹스의 소성가공기술이 실용화됨.3)

환경친화형 합성농약,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청정합성세제, 작물 선택성이 높은 제초제가 개발 보급되며,
광촉매를 이용한 신 유기합성 공정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도금공정이 개발됨.3)

간염 치료제, 동맥경화증 치료제, 비마약성 화학합성 전신 진통제, 컴퓨터 모델링에 의한 신약개발 및

지능형 약물전달 시스템이 실용화됨.3)

한국인에 빈발하는 주요 암의 발생위험인자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발병원인이 해명되고, C형 간염

예방백신과 현재의 BCG 예방백신보다 예방율이 2배 이상 향상된 결핵 예방백신 등이 개발됨.3)

김치의 발효기작 해석 및 제어기술 개발로 장기보존이 가능해지고, 가축의 지방축적억제기술, 조기태아사망

및 유산방지기술이 개발되며, 형질전환동물 생산을 위한 모델실험동물과 야생동물의 보호 증식기술이 개발됨.3)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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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20년 ]

컴퓨터(전자공학기술)를 이용한 업무, 학습, 쇼핑, 출판 등이 일상화될 것이며, 강력한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간두뇌수준의 감각인식과 추론과정이 밝혀지기 시작함.1)

복합재료, 나노기술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물질이라도 생산이 가능하며, 반면에 초전도고속열차(maglev),
전기자동차,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은 성능향상을 이룩하게 됨.1)

모든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의 평균이 70%를 넘고(현재 위암에서 약 40% 정도), 암의 전이를 막는

유효한 수단이 실용화되며,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됨.2)

상온초전도재료가 공업제품에 실용화되고, 비화석 에너지(풍력, 지열, 태양광 열, 폐열)가 가정, 산업, 운수

등 모든 방면에 보급됨.2)

인간과 같은 감도를 갖는 각종 센서(청각, 미각, 촉각 등)가 개발되며, 사람의 감성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감성컴퓨터가 개발됨.

최고속도 500km/ h 정도의 초전도 자기부상열차가 실용화되고, 진공관로 내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linear motor 추진방식의 에너지 절약형 지하화물 수송수단이 실현됨.3)

50인승급 STOL(단거리이착륙기) 항공기 , 통신 원격탐사용 고고도(20Km) 무인항공기, 통신서비스용

저궤도(30Km) 비행선 및 인공위성 자세제어 및 행성간 궤도비행을 위한 전기추진시스템이 개발됨.3)

초전도체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용 고용량 축전기, 송전선 변압기 등이 실용화되며, 무선전력전송기술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핵융합로 개발에 필요한 초전도 자석, 플라즈마 가열기술 및 반응로 재료가 개발됨.3)

200 500층 정도의 초고층건물 설계를 위한 요소기술과 건물이 360 회전할 수 있는 설계기술이 개발됨.3)

3차원 정보저장재료, 자기진단 복구기능을 갖고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지능재료(intelligent smart material),
자기인식 판단기능을 가진 생체유사고분자재료 및 상온에서 전이점을 갖는 초전도재료가 개발됨.3)

암 치료제, AIDS 치료제, 박테리아성 질병 치료제, 알츠하이머증 치매 치료제, 바이러스성 질병 치료제가

개발되고, 악성종양의 약제내성 극복방법이 보급됨.3)

개체의 노화기구, 기억의 분자기구 및 고등동물(인간, 쥐)의 분화주기를 설명하는 분자기구 및 분자레벨에서

뇌의 발생 성장과정이 해명되며, 신경세포의 성장분화인자의 이해로 신경계질환의 생물학적 치료가 가능해짐.3)

벼 등 주요작물의 전 DNA 염기배열이 해명되고, 주요 농업형질과 가축의 유전자지도가 개발 산업화되며,
식량증산을 위해 획기적인 광합성효율을 이룬 신품종작물이 개발됨.3)

인간의 두뇌기능에 대해 30%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노화억제 유전자가 밝혀져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며, 고차적인 뇌 기능을 모델로 한 새로운 논리구조를 가진 neurocomputer가 개발됨.3)

[ 2021 2030년 ]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은 새로운 개척분야, 현저히 발달된 재료, 그리고 기상천외한 수송시스템과 우주

관련 기술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임.1)

인간의 감정을 이해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칩이 개발되고, 전기자기정보를 사용하여 인간의 뇌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됨.2)

뇌에 의한 논리적인 추론기구가 해명되고, 인간의 창조메커니즘이 계산기과학에 응용될 정도로 해명됨.2)

우주환경을 이용한 반도체나 약품 등의 상업생산용 우주공장이 실현되고, 속도 마하 3, 정원 200 300
인으로 태평양을 3 시간 이내에 횡단하는 여객기가 개발되며, 행성의 지하자원 탐사가 시도됨.3)

지구와 다른 행성의 대기를 조절하는 실험연구가 수행되고, 행성에서 인간이 살기에 알맞은 대기환경

및 조성연구가 실시됨.3)

인간의 감성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밝혀지고,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개발됨.3)

주 1)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2030년까지의 과학기술예측” 및 Joseph F. Coates, "2025(Scenarios of US and Global Society Reshaped by
Science and Technology)", 1997

2) 제6회 일본 과학기술청의 “2025년 과학기술예측 조사”

3)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제2회 과학기술예측(2000 2025)- 한국의 과학기술”,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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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예측을 통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

분야인 , 생명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

그리고 전 기술분야의 기반이 되고 새로운 기술영역을 창출하는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등을 핵심유망기술분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선도자로서의 미국의 지위유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망 핵심기술로 에너지, 환경, 농업 식량, 정보(통신), 정보(컴퓨터하드웨어), 정보(소프트

웨어), 정보(서비스), 재료, 제조 로봇, 의료, 우주, 교통분야를 선정하였으며,

8)은 2025년까지 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료 공정, 전자, 정보, 생명공학,

우주, 교통, 해양 지구, 자원 에너지, 환경, 농림수산, 통신, 생산 기계, 보건 의료,

도시 건축 토목 및 복지 분야를 중요시하고 있다.

프랑스9)는 2010년 을 제고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산업전략

기술을 고려하여 보건 환경, 통신, 운송, 소비물자, 주거 인프라, 생명과학, 정보, 에너지,

소프트웨어, 재료 등의 기술분야를,

10)은 2020년 의 경제 건설을 목표로 환경 교통, 화학, 방위 우주, 에너지

환경, 금융서비스, 식품, 보건, 정보 통신, 재료 등을 핵심 기술분야로 선정하였다.

11)은 2020년 을 기반으로 재료 공정, 정보 전자, 생명과학, 소립자, 해양 지구,

광물 수자원 , 에너지 , 환경 , 농림수산 , 생산 , 도시 건축 토목 , 통신 , 우주 , 교통 ,

의료 보건 사회생활 분야 등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으며,

12)는 국가가 2010년까지 전략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로 환경(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전자,

유전 생명공학, 정밀 제조, 신소재 기술 등을, 그리고,

13)은 2010년 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통신),

생명공학, 우주, 정밀기계, 신소재, 전기자동차 등을 미래 핵심기술로 선정해 집중 지원중이다.

7) 미국 : William E. Halal, Michael D. Kull, Ann Leffmann. “Emerging technologies : what's ahead for 2001 2030"
8) 일본 : 제6회 과학기술청 기술예측조사, "2025년의 과학기술(개요)"
9) 프랑스 : OST 보고서, "Rapport de L'observatoire des Science et des Techniques", 1988
10) 영국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Blueprint for the next round of foresight", 1998
11) 독일 : 독일연방연구기술청, "Deutscher Delphi - Bericht Zur Entwicklung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1993
12) 호주 :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Committee, "Developing Long- Term S trategies for S&T in Australia", 1996
13) 대만 : National Science Council, "Whitepaper on S&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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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비전

“인류역사상 최대의 격변기가 될 21세기의 국운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와의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 , 제32회 과학의 날 기념식 연설문 중에서)

1.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우리 나라는 일찍이 뛰어난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준 우수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

”의 신분차별이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진 이후

과학기술 부문이 천시되어 침체되어 왔으며, 19세기말

의 개화기에 세계 발전의 조류에 편승하지 못하여 국

가적 어려움을 겪는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다가 현대

과학기술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 비해 200년

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100년이나 뒤떨어진 1960년대

로서 우리 나라의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는 일천

하다 할 수 있다.

60 7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선

진기술의 도입•소화•개량을 통한 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80년대에는 선진기술의

소화•개량과 병행하여 일부 첨단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확산을 위

한 노력을 하였다. 이후 90년대에는 일부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기 위해 추격중에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은 세계 시장에서 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학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면서 공정과 생산기술의 발전을 통해 어느 정도

을 이룩하였으나, 21세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미비 등 준비 소홀로 경제•사회

적 고충과 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준비 소홀은 그 동안 양적

성장위주의 정책추진과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 구조가 장기화됨으로써 지식•정보

[표 1] 과학기술 주요업적

시 대 과학기술 업적

청동기
: CAD 프로그램으로도

재현하기 힘든 정교한 무늬

삼국,
통 일
신 라

일본 고대 문화에 절대적 영향
, , :

-기하학, 천문학, 주조기술의 우수성

고 려
, , 등:

- 활자기술, 요업기술 등의 우수성

조 선
, , , 거북 ,

, 등: 천문, 해양,
기상, 의학, 요업 등 기술의 우수성

현 대 TDX, 반도체, CDMA

주) CAD(computer aided design) :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TDX(time division exchange) : 전전자교환기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코드분할 방식

으로서디지털 이동전화 다중접속 기술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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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물결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이 아직도 외국 기술의 도입을 통한 상품화•응용기술 수준에 머

물러 있고,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 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원천을 제공하지 못한 데에 있다. 에서 조사(1999.8)14)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50 80% 수준에 불과한 것은 이러한 핵심기술의

부족을 입증한다.

한편, 스위스 (IMD)15)이 매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

서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999년도 우리 나라

은 28위로 조사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특허 등록 등 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간 기술협력과 산 학간 기술이전이 미흡하고 법적 환경

의 제약요인이 많은 등 과학기술 시스템과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6] 주요국의 과학기술경쟁력 비교(괄호는 종합순위)16)

14) 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1999년 7개 대분야, 32개 항목에 대한 과학기술 수준을 조사함. 선진국에 비해 평균 65.9%로 조사
되었으며,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제품기술(77.1%)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천문•우주 관측기술(37.5%)로 나타남.

15) 스위스 IMD(International Ins 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매년 47개국을 대상으로 국내경제•경영•금융•과학기술
등 8개 분야 246개의 경쟁력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음. 이중 과학기술분야 조사항목은 26개 항목
이며, 15개가 통계, 11개가 설문조사 항목임.

16) [그림 6]은 IMD가 조사한 26개 항목중 몇가지 의미있는 항목을 주요 국별로 비교한 것으로 안쪽에 표시 된 것이 순위
가 떨어지고, 바깥쪽의 것이 순위가 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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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부 항목별 과학기술경쟁력 평가(1999, IMD)

투 입 과학기술체제 및 환경 산 출

< 연구개발 투자 >
연구개발투자 6위
국민 1인당 R&D투자 19위
GDP 대비 연구비 3위
기업체의 연구비 투자 6위

국민1인당 기업체 R&D투자 14위

< 연구개발 인력 >
연구개발인력 10위
인구 천명당 연구개발인력 22위
기업체 연구개발인력 8위
인구천명당 기업체 R&D인력 19위
유자격 엔지니어의 충분성 43위#
유자격 정보기술자의 충분성 43위#

< 기술관리 >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31위#

< 기술관리 >
기업간 기술협력의 정도 44위#
산•학간 기술이전의 충분성 37위#
법적 환경이 기술의 개발을 제약

하는 정도 47위#
R&D시설 재배치가 향후 경제에

미치는 위협도 44위#

< 과학적 환경 >
기초연구가 장기적인 경제•기술

발전에 공헌하는 정도 8위#
젊은이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24위#
의무교육 과정에서 과학기술

교육의 적절성 39위#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 41위#

< 지적재산권 >
내국인 특허등록건수 6위
최근 5년간 내국인의 특허

증가율 6위
해위취득 특허건수 14위
인구 10만명당 특허건수

21위

< 과학적 환경 >
노벨상 수상자 24위
인구 백만명당 노벨상

수상자 24위

주) # : 설문조사 항목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은 연구개발

투자, 인력, 특허 등 과학기술 자원의 투입과 산출이

비교적 높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 선진국

에 비해 가 크게 미흡하고, 특히 과거 30년

동안의 연구개발 투자 누적치는 더욱 낮은 실정이

다.17) 이외에도 강점분야는 세계 최저 수준의 문맹률

(2.0%), 세계에서 유례없는 높은 교육열, 높은 교육을

받은 많은 인적 자원 배출18), 연구잠재력을 가진 많은 연구집단19) 보유 등으로서 이들이 긍정

적으로 연계되어 작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과학기술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17) 출처 :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매년도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에서 인용함.
18)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학사 이상 인력배출 규모는 한국 163명, 일본 84명, 미국 94명으로 나타남.
19) 연구집단은 1999년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5,000개,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178개, 이공계 대학(전문대 포함) 257개 등임.

선진국대비 투입•산출비교(1997)

투자규모 : 미국의 1/16, 일본의 1/10
인력규모 : 미국의 1/ 10, 일본의 1/ 6

특허등록 : 일본의 1/ 13, 미국의 1/ 7

30년간(68 97년) 누적치 비교

투자규모 : 미국의 1/ 31, 일본의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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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은 기술이전과 협력의 미흡, 제도적 환경의 취약 등

시스템과 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요소가 아닌 주변

적 요소로 인식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남북분단상황에 의

한 많은 안보비용 부담과 성숙하지 못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초기술

과 핵심산업기술이 취약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에 의한 가격경쟁력도 낮아져 첨단기술의 일본과

저렴한 가격의 중국 사이에서 시장을 확보•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 20세기의 우리 나라 과학기술은 그 발전의 역사가 일천하고, 이로 인해

과 을 확보하지 못하여 산업기술경쟁력이 취약하며, 그 결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 향후 21세기 지구촌 경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진

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한계에 직

면한 물리적 투입요소 의존형 국가성장모델과 외국기술의 도입•응용에서 벗어나 지식과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에 승부를 걸고 총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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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을 지향하는 비전

우리의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새 천년, 21세기의 첫 4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으로 끌어올려 세계 일류상품과 특화기술의 독자적 창출능력을 확보하여

의 실현과 주요 기반기술 분야의 를 이룩하고, 를 실현

하며, 와 에서의 을 높이는 것이다. 이 4반세기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

지 못한다면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또 이 시기는 의 꿈을 실현하고

대열에 진입하여 세계에 기여하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할 중요한 시기이

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 으로 21세기 에 대비한

의 확보 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력있는 • 의 장기적으로

• 에서 로 부상' 이라는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KDI ; Korea Development Institute)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향후 20년간의 국민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은 과 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경우 2000 2002년 기간중

6%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2010년까지는 5.1%, 그후 2020년까지는 4.1% 성장할 것

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2025년경 우리 나라의 총 GDP 규모는 2조 달러 이상, 1인당 국민

소득은 38,000 달러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 우리 나라가 2025년까지 세계 경제

사회에서 7위 이내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가 필요

하며, 이중 가장 필수적이고 확실한 투자는 과 에 대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지속

적인 투자이다.

2025년을 지향하는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으로

하여 과학기술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 2025년까지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중장기 한국경제 전망”(1999년 10월 및 11월)과
동 기관이 과학기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21세기 Global 환경분석 및 시장예측”(1999.8)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으며, 총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은 이를 근거로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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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는 아시아 보다 우위인 약 12위권의 을 확보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는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

주도의 혁신체제에 부응하여 연구개발 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또한 창의적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을 개혁하며, 미래대비 성장원천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프론티어 를 추진하는 등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컴퓨터,

통신, 자동차 기술 등 우리의 을 세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련 생산기술을 적

극 개발하며, 고강도 고경도 고기능 등 재료기술과 각종 생활 산업 도시 폐기물의 처리기술

등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2015년까지는 아시아 의 를 구현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선두수준의 를 달성하고, 과학기술의 와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킹을 구성한다. 또한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새로운 를 정착하고,

우리에게 고유한 우리만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지식기반 신산업을 다수 육성하며, 노벨상 수상

을 지향함으로써 를 활성화하고 세계 상위권 수준에 근접시킨다. 아울러 정보화

의 완성을 위한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컴퓨터, 차세대 인터넷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과 기초과학연구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원천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2025년까지는 선택된 분야에서 인 을 확립하여 선진 7개국 수준의 과학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는 선진화되고 개방화된

의 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대중화와 풍토 조성을 위한

리터러시(literacy)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이며,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을 제고한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지역과 세계 과학기술

공동체는 물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생명과학, 보건의료,

환경 등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과 물 식량 에너지

등 국가의 안위를 위한 기반기술 및 국가의 위상제고를 위한 우주과학연구사업과 우리 나라

주도의 대형국제공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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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25년을 지향하는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21)22)

아시아 경쟁상대국보다 우위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

1단계(2005년까지)

투자확대와 효율성 제고

법, 제도, 시스템 정비

인프라 확충

과학기술 교육개혁

미래대비 프론티어 연구

아시아 태평양권의
연구중심지 구현

2단계(2015년까지)

세계 최선두수준의 정보화 달성

국제화와 글로벌 네트워킹 달성

신 연구개발문화 정착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기초과학연구선진화와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배출

선택된 영역에서 세계적
기술주도권 확립

3단계(2025까지)

선진화 개방화된 지식창출
활용 확산 메커니즘 구축

과학기술리터러시의 세계최고
수준화

과학기술주도의 국가경영제체
구축

세계 과학기술 공동체에의 기여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능력 제고

과학기술경쟁력 7위 정보화지수 5위 경제성장기여도 30%

기술교역지수 1 이상 연구개발투자 800억 달러 연구개발인력 314천명

< 2 0 2 5 년 모 습 >

과학기술경쟁력 28위 정 보화 지 수 2 2위 경 제성 장 기여 도 19 %

기술교역지수 0.07 연구개발투자 128억 달러 연구개발인력 138천명

< 현 재 의 모 습 >

21) 2025년의 기간을 편의상 1단계(2005년까지의 단기), 2단계(2015년까지의 중기), 3단계(2025년까지의 장기)로 구분함.
22) 현재의 과학기술 관련지표중 “과학기술경쟁력”은 IMD 순위에서, “정보화지수”는 정보통신부의 “사이버 코리아(Cyber Korea) 21"

에서, 과학기술의 ”경제성장기여도“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김광석의 ”우리 경제의 성장원인과

성장잠재력 전망“ 보고서(1998)에서 각각 인용하여 2025년 장기목표에 제시하였음. 또한 노벨상 수상자는 2025년까지의 누적치를,
연구개발투자는 GDP 대비 4%를, 연구개발인력은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 60명을 목표로 하여 계산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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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장기발전 비전은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꿈과 을 갖고 에 하는 ”이 우리 모두에게 확산될

때 더욱 빨리 실현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전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21세기 미래사회 변혁에 대한 • 에 만전을 기한다. 지식 정보화에 대

응하여 를 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구촌경제와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21세기 와 에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 욕구와 다양한 가치체계의 분출에 대응하여 의 삶의 을 과학

기술로 뒷받침하고 보장과 에 기여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사회와의 연계 강화에 대응하여 의 과 을 촉진한다.

둘째, 선진국에서 향후 21세기를 이끌어갈 유망기술로 선정하고 있고, 우리도 기술예측조사

결과와 미래 과학기술 이슈별 분석 결과,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를 선정하고

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가 집중 투입하여 개발해야 할 과학

기술분야는 정보, 생명과학, 재료, 환경,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기초 원천 등으로서 각

로 과 , 과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였다. 이

중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는데 원동력(driving forces)이 되는 기술은 정보, 생명과학,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분야이고, 이러한 원동력의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은 재료와 기초

원천 분야이며, 기술발전의 방향성(guideline)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은 환경 분야이다.

셋째, 취약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비전 실천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스템의 를 위한 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정책기조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 정부주도•개발중심의 혁신체제에서 민간주도•확산중심의 혁신체제로, 국내완결형

연구개발체제에서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로,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투자확충전략

에서 효율적 활용을 중시하는 투자배분전략으로, 단기적인 수요대응형 기술개발전략에서

장기적인 시장창출형 혁신전략으로, 그리고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경영체제로의 개혁”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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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과학기술발전 기본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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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학기술 이슈별

1. 를 선도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컴퓨터와 디지털 혁명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문명을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전과 같은 세계에 계속 머물고 마느냐 의 문제이다.”(앨런 케이)23)

21세기는 지식 및 정보가 경제활동, 산업구조, 생활양식 등 사회 각 부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는 고도의 가 실현될 것이다. 정보화의 물결은 인터넷의

확산과 통신, 네트워크 기술 등 의 급속한 발달로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의

메가트렌드(megatrend)를 주도하여 왔다.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은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

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밀려오고 있어 21세기초까지는 정보화 사회가 성숙,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개인, 기업, 국가의 생존양식 자체를 바꿀 것이며, 결국 사회 환경 및 구조도

이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화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

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전자정부, 전자투표 및 인터넷 폴 등

실현, 지능형 기기 서비스 개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사이버 공간에 기반을 둔

신산업 육성, 고용•복지•의료•물류유통•금융•교육•국가안보 등 사회 각분야의 정보화 추진, 원격

교육•진료 등 원격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핵심

과 이를 통한 정보화 수준의 조속한 선진화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 정책권고 요지(1999.2.24)

21세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요소로서 정보기술을 통해 변화될 10개 분야 목표 제시

인터넷 : 10억 명의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금융거래를 하며 거리 언어에 상관없이 통신

전자도서관 : 모든 사람들이 언어에 상관없이 책, 신문, 비디오 등을 컴퓨터를 통해 검색

(다음 쪽에 계속)

23) 앨런 케이(Alan Kay, 현존) : 애플컴퓨터 수석연구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uwab)이 저술한 "무관심을 넘어서-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10가지 도전(Overcoming Indifference - 10 key challenges in today's changing world"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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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 거리, 연령, 개별일정에 관계없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

원격의료 : 영상회의를 활용한 컴퓨터 진단 치료 일상화

전자상거래 : 소비자가 지역에 상관없이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기업은 고객의 반응에 즉각 대응

재택근무 : 향후 10년내 미국 근로자 1,500만명이 원격근무

디자인설계 : 복잡한 구조물을 컴퓨터를 이용해 설계하고 제조자, 최종사용자가 설계과정에 참여

가상실험 : 물리적 공간에 관계없이 가상실험실을 통해 연구

환경 : 정보기술을 통하여 수질 및 대기상태를 원격으로 측정하고 감시, 점검

전자정부 : 정부의 서비스와 정보를 장소나 컴퓨터 숙달 정도에 상관없이 시민이 접근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인프라 확충, 슈퍼컴퓨터 시스템 개발, 정보교육 및 정보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에 집중투자

[실천과제 1] 2010년까지는 핵심 기술분야에서 세계 최선두 수준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정보기술은 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의 개발, 지식과 정보의 생산 저장

가공 및 교환기술의 개발, 그리고 사회 전 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중의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와

타 분야와의 추세를 고려할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표 3] 정보기술 발전방향 예시

구 분 발 전 방 향

기술 제품 서비스 융 복합

- 컴퓨터, 방송, 통신, 가전, 오락기능이 복합된 정보가전 출현

- 기능, 사양, 부품 표준화

- 음성, 데이터, 영상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통합망

인터넷 등 네트워크 - 전송속도 고속화, 전송범위 광대역화, 처리데이터 대용량화

통합 소프트웨어 -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화 정보가전 - 데이터 처리, 접속장치(interface), 국제표준설정을 통한 통합화

정보서비스 - 기업 및 가정용 응용 시스템, 콘텐츠산업

특수반도체 - 기계, 화학, 광, 생물, 의학기술이 결합된 특수반도체

자동감지 자율판단 및

분산제어

- 자동화 기술의 변화 추구

감시, 제어기술 자동진단, 에러(error)교정을 위한 지능화 추구

정보기술분야는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고 기술의 수명이 짧은 특성이 있어 2010년 이후의

기술발전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핵심

은 최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정된 가용자원으로 선진국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감안할 때, 메모리 , , 등 우리의 기술 및 산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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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선택적으로 유망 기술분야를 하는 전략이 불가피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999년 9월에 발표한 ' 5 '24)과 같은 단 중•

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입장에서 상호기술교환(cross-license)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선진국들이 전략적으로 무기화할 때(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유료화 움직임 등)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반기술의 선정 및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초고

속정보통신망의 완성, 핵심 전자부품의 국산화, 세계 선도그룹과의 협력체제 강화 등

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확보된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통신 단말기 등의 세계 일류 기

술 및 제품의 개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고난도 신기술 개발, 통신장비 관련 원천기술의 확

보, 세계 정보통신 및 서비스 시장에의 적극 참여 등 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

보하며, 그리고 2025년까지 원천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융합에 의한 세계시장 선도제품 개

발, 새로운 통신개념의 단말기 및 차세대 통신장비 기술개발 등 을 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동안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육성전략에 힘입어 이미

인 을 보유하고 있는 가전, 메모리 반도체, 전전자교환기, 비동기전달방식(ATM ;

asynchronous transfer mode) 교환기,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셀룰러폰, 광섬유 등과 어느 정도 기술 및 산업저변이 확보되어 향후 전개될 •

에 유리한 기반을 갖고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가전, 정보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후속 기술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터넷기술분야 등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인프라 부분은 그 양과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속히

구축 완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4/ 16/ 64/ 100기가(Giga, 109) 디램(DRAM)과 반도체 핵심장비

개발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휴대형 멀티미디어 단말기 개발, 10테라

24) 정보통신기술발전 5개년계획 :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0 2004년 동안

의 정책 비전과 정책목표 및 6대 중점사업(차세대인터넷, 광통신, 디지털방송, 차세대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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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 1012) 플롭스(flops)25) 컴퓨터, 광 바이오 컴퓨터, 휴대형 멀티미디어 컴퓨터 등 미래형

컴퓨터 기술, 그리고 3차원 화상처리 시스템 기술 등 에 집중적인 투자도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faster), 네트워크 (connected), 멀티미디어 (smarter)로 요약되는 관련

기술의 발전추세에 대비한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고속화(faster)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초고집적 반도체, 미래형 컴퓨터, 휴대형 멀티미디어 단말기 등과 더불어 시스템 칩

(system-on-chip), 스마트 마이크로시스템(smart microsystem), 광 고주파 소자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용 및 과 초고속 무선 데이터 통신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화(connected)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간 실현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통신망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집에서나 이동 중에도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홈 네트워킹(home networking) 및 이동 네트워킹(mobile networking)

기술과 사람을 대신하여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 지능 개발 및 응용 기술을

포함하는 사이버 라이프(cyber life) 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지능화•멀티미디어화

(smarter)와 관련해서는 입체영상, 가상현실, 음성인식 등 인간 친화형 정보처리기술과 실감형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 database management system), 디지털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술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정보기술 개발과제(예시)

차세대 통신망기술
- 사이버 공간 실현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 U- NII band에서의 광대역 무선

통신망 등 초고속 통신망 기술, 미래의 인터넷 핵심기술, 지능형 네트워킹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한

차세대 통신망 기반기술 확보

사이버 라이프(cyber life) 지원기술
- 3차원 영상처리기술, 차세대 분산협동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집에서나 이동 중에도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사람을 대신하여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 지능의 개발 및 응용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쌍방향 멀티포인트 원격교육지원시스템, 가상현실 및 분산

공간을 이용한 교육시스템을 실용화

(다음 쪽에 계속)

25) flops(floating points operations per second): 컴퓨터가 1초에 수행할 수 있는 소수점 연산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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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술

- 실감형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과 디지털 콘텐츠 생산 활용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자연어

이해 및 학습시스템, 동시통역이 가능한 자동통역전화, 지구정보시스템(large- scale retrieval) 등과 같이

가상의 정보공간을 매개체로 여러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는 정보시스템

구현

인간친화형 정보처리기술

- 생체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가상현실 기술 , 자연어 처리기술, 입체영상 기술 등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멀티미디어 에이전트(agent), 수화통역시스템, 화상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등 사용이 쉽고 할 수 있는 인간 친화적인 정보 생산 및 전달기술 개발

정보보호 및 보안기술

- 전 세계에 퍼져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안전하게 공유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인증, 접근제어,
암호화 등을 포함하는 보안사고 예방기술과 보안사고 발생시 신속히 감지하여 복구(예 :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백신을 자동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사고 복구기술, 인터넷서비스 품질보장

기술 등 개발

미래형 컴퓨터 기술

- 10테라(Tera) 플롭스(flops) 컴퓨터, 광 신경망 바이오 컴퓨터, 휴대형 멀티미디어컴퓨터 등 미래형

컴퓨터 개발

휴대형 멀티미디어 단말기 개발

- 부품 고집적화 소형화 기술, 저전압 회로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이동통신 및 컴퓨팅 기능을

갖는 휴대형 멀티미디어 단말기,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시스템 등 개발

초고속 무선 데이터 통신기술

- 초고속 무선망 접근 지원기술, 멀티미디어 처리 및 전송기술, 무선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구축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초고속 무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문자, 음성, 동화상, 이미지, 그래픽 등)
처리 및 전송 기술, 인터넷 및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의 정보시스템 기술 등 개발

차세대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 4/ 16/ 64/ 100기가(Giga) 디램(DRAM) 개발, 반도체 핵심장비 개발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유지

정보통신용 핵심소자 및 부품개발

- 나노미터 스케일의 여러 가지 회로를 한 칩 위에 집적한 시스템 칩, 스마트 마이크로시스템, 1초에 1012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테라비트(Terabit)급 광통신용 소자, 초고주파용 수동소자 및 모듈, 무선센서

네트워크시스템(smart dus t), 밀리미터파 송수신기 핵심모듈, 밀리미터파 대역능동안테나, 초고속

교환기 등을 개발

3차원 화상처리 시스템 기술

- 고화질 평판디스플레이 기술, 광소자 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인체에 무해하고 구부릴 수 있으며,
입체적인 이미지와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구현

핵심기반 소프트웨어 기술

- 정보의 유연한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지능기반 소프트웨어

기술, 자연어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자동프로그래밍시스템 등 핵심기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미래 정보화 기반기술

- 미래 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나노기술(nano technology), 광 인터넷기술, 텔레파시 신호처리기술 등

핵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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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2]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정보화를 통해 추진하는 ' '를 2005년까지 구현함.

사회 각 분야의 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앞장서서 정보화를 추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 ’가 전제조건이다. 국민과 정부가 광통신망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 ’를 통해,

국민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고, 알권리를 본격적으로 누리게 된다. 또 정부는

생산성 높은 행정서비스와 투명한 정책집행이 가능해져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현하게 된다.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의 를 위해서는 현행 종이문서 위주의 공문서

관리제도를 전자결재와 전자적 문서유통을 통한 전자문서 체제로 전환하고, 각종 정보 문서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각 부처별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단계적으로 통합

하여 정부 공통의 단일한 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정보화 추진은 부처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연계

통합 운영함으로써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일괄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각 시 군 구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각종 민원증명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무인정보단말기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

[실천과제 3]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그 신기술이 만들어내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 환경의 선진화를 실현함.

에 생활하려면 누구나 쉽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 신기술이 만들어내는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화 능력 함양과 마인드

의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국민들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보다 더 큰 정보 신대륙(cyber

space)을 불편없이 누비면서 원하는 사이트에 쾌적하게 접속하는 ‘1초 ’을 구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수요자가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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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체감정보고속도로 내지 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1인 1 PC, 1인 1 e-mail, 1인 1 홈페이지 등의 ‘1인 1 사이버 하우스(cyber house)’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통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과 을 통해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정보화와 관련된

필수기술을 습득시키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보화

관련 교과목의 확충, 교재의 개발, 교사 양성 등과 함께 정보화•인터넷 시대의 세계공용어인

영어교육의 실효화를 위한 교육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소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주창한

바와 같이, 정보화 기반교육을 강화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영어로 불편없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대학 등 사이버 교육체제

및 평생학습체제와 같은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 전업주부, 실업자, 노동자,

농어민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확대하여 국민 모두의 마인드를 제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천과제 4]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을 적극 육성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등 우리 나라 은 1996년 18.2%, 1997년 25.9%, 1998

년 18.1%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하는 유망산업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나라 정보산업은

일부 통신기기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인 시장선점을 위해 휴대정보단말기(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ce), 디지털 콘텐츠 등 차

세대 수출유망품목을 집중개발하고, 선도기반기술의 발굴과 개발을 바탕으로 우리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을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컴퓨터•통신망에 기초한

금융공학산업, 전자상거래, 정보제공사업(IP ; information provider) 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기반

신산업(e-business), 첨단소프트웨어기법을 응용한 첨단애니메이션•게임•문화•방송산업 등을 새

로운 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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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정보산업의 세계시장전망
(단위: 조원, %)

.

기술
시장규모 연평균

증가율1998 2000 2005 2010 2020

휴대 데이터통신 서비스 151.5 153.8 412.5 525.0 750.0 7.5

퍼스널 컴퓨터 269.5 272.7 305.0 490.0 565.0 3.4

휴대 전화서비스 161.1 161.8 290.4 390.0 454.3 4.8

디지털 콘텐츠 제작 23.5 32.5 81.8 135.0 330.0 12.8

정보제공(IP) 10.2 17.0 34.5 102.0 283.1 16.3

시스템 LSI 11.5 26.2 88.8 128.7 256.9 15.2

인터넷 통신판매 23.4 31.0 72.8 128.7 247.5 11.3

케이블 TV(CATV) 24.6 31.8 72.8 156.0 246.0 11.0

에이전트 기능 소프트웨어 0.10 0.20 2.20 37.8 206.6 42.1

초박형( ) 모니터 39.6 47.9 69.4 101.3 195.2 7.5

지상파 디지털방송 107.5 127.9 133.5 145.5 194.3 2.7

반도체 제조장비 24.4 40.0 67.1 113.6 190.0 9.8

Mobile Computer 9.60 17.8 53.5 92.7 171.4 14.0

LCD 39.3 46.4 63.8 81.4 142.0 6.0

차세대 휴대전화 12.2 16.4 43.9 84.1 117.9 10.8

인터넷 접속 서비스 15.9 24.0 41.9 56.2 117.5 9.5

차세대 메모리 20.1 20.1 42.6 80.2 88.1 7.0

광케이블 11.1 11.1 24.6 75.0 83.1 9.6

게임 소프트웨어 22.5 22.5 33.8 37.5 37.5 2.3

광통신용 ATM 교환기 2.30 3.50 11.4 12.0 18.8 10.1

주 1) 100 을 1,000원으로 환산

2) 자료원 : , “21 ”, 1998.10.1 10

이러한 육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기관의 정보통신 교육 연구환경 개선, 선진국에 학생을 파견하여

첨단 정보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습득 지원, 기존 산업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보분야 재교육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의 개방과 글로벌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호환성이 있는 표준의 적기 개발•보급을 추진해야 하며, 통신산업 규제를 완화하여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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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5]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에 효율적으로

대처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 무단복제, 정보의 오•남용 등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암호화 등 및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정착과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불건전한 정보유통의

규제 등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방지하는 것 역시 정부의 중요한 책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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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세기 강화와 에 기여

“기술 도약으로 불연속성이 거듭되는 지식기반의 사회에서는 현재의 생산기술을

과감히 해체하고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기업만이 성공한다.”

(레스터 써로우)26)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 는 범세계적인 경제활동을 보편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생산체계와 소비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시장

구분의 의미가 약화되고 지식기반, 기술 정보 주도의 국경 없는 (mega competition)

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앞으로 4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계에 직면한 물리적 투입요소에 의존하던 국가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지식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이 요청된다. 1960년대 우리 나라

가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는 저렴한 인건비와 외국의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는

에 의존하는 정도였다. 그후 70년대는 의 과 을 통한 학습이 진행되

어 일정한 정도로 국내 기술기반이 조성되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의 일부기술을 소화•

습득하고 도입된 기술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은 아직도 외국기술의 도입을 통한 상품화 응용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의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첫째, 자동차, 조선, 가전 등 현재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부문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에도 주력산업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레스터 써로우(Lester Thurow, 현존) : MIT 경제학 교수. 월간 <Atlantic>지 ‘99년 6월호에 "Building Wealth"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제시한 지식기반경제의 8개 법칙 중 제2법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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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래의 을 미리 예측하고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1세기에는

고기능 고정밀 지능화 기술의 발달과 편의성 안정성 이동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증대에 따

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 휴대기기, 의료기기 및 생물자원 활용분야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품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므로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림 9] 제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기술 예시

기술 산업분야 수요

편의성

안전성
장수

장애복구

장소/시간 초월

다양한 정보, 콘텐츠

안정성

정보기술

재료기술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가상현실

생명과학

유전체 기능

응용(Functional

Genomics)

정보가전

멀티미디어

제공기기

인체 착용기기

질병치료제

노화억제 및 복구

장애 복구

셋째, 21세기 산업분야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오락, 영상, 음반),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서비스, 관광

산업 등 미래의 서비스 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물류구조 개혁, 인터넷관련 산업 육성, 전자상거래

체제구축, 표준화, 지적소유권 보호강화 등의 기반조성과 함께 미래 핵심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10] 우리 나라 경제성장 발전과정과 과학기술의 역할

국내경제 과학기술

' 00 ' 25 지속적 성장

글로벌 경쟁

지식기반 경제

기초 원천기술

미래 신생기술

지식기반기술

' 75 ' 00 고도성장

저가의 노동력

과감한 자본투여

상품화 기술

응용기술

' 75 성장기반 구축

절대빈곤 탈출

생산조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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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6] 21세기 강화와 을 위해서 시장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유망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적 핵심기술력량을

확보함.

국경 없는 의 도래는 단순히 국제적인 경쟁심화 측면에 국한되어 이해되는 것

이 아니고 새로이 전개되는 지식기반의 경제•산업활동양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의

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21세기는 과 를 기반으로 정보, 생명,

환경,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및 시스템, 재료 공정 기술 등이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 산업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추세

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필수적인 기술일 뿐 아니라, 기술의 부가가치 및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기술이다. 의 조사 결과

(1998)에 의하면 2000 2010년간의 신기술에 의한 세계시장은 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은 인간의 기본욕구인 무병장수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기술일 뿐 아니라, 21

세기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이라

고 할 수 있다. 생명기술에 의한 신산업 창출은 아직은 태동기이나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1세기 중반에는 생명기술이 정보기술에 이어 차세대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및 환경보존 개념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27)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기술일 뿐 아니라,

국제규범에 맞는 환경친화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에너지 은 국가의 생존문제와 결부될 뿐 아니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 자원인

에너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이다. 자원의 한정성

및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효율적 자원이용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27) 최근 세계 여론과 주요국의 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은 정치와 국가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열린 "교토 기후

협약회담"을 계기로 그러한 관점은 더욱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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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 및 시스템 은 전 산업에 첨단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편리한 삶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의 최첨단기술이다. 특히 시스템기술은 기술간의 연관 및 파급

효과가 지대하고 국가기술력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은 전자, 에너지, 환경, 생명의료 등 전반적인 산업기술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기술로 고부가가치의 혁신적 제품개발을 선도하는 기술이다.

.

6대 미래유망기술의 단계별 목표 및 주요 내용

정보기술 분야
- 1단계( 2005)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완비, 전략적 정보기기 기반기술 개발 등 정보화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2단계( 2015)에서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류 기술 제품 개발, 세계시장 선도 고난도

신기술 개발 등 핵심역량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3단계( 2025)에서는 선도기술 및 멀티미디어

기술융합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

생명기술 분야
- 1단계에서 유전체 기능연구에 필요한 핵심기반기술 확립, 생명의료기기의 국산화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2단계에서 동식물 형질전환기술, 유전체 이용기술 접목을 통한 특기

분야를 창출하며, 3단계에서는 유전체기능 이용기술의 한국고유 원천기술개발 등을 통한 선진국

기술수준을 확보

환경기술 분야
- 1단계에서 전주기적 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개념에 기반한 제품설계기술 개발 등 환경기술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환경오염의 예방 및 복원 등 미래 환경기술을 확보하며, 3단계에

서는 오존층 제어기술개발, 국가간 오염물질 이동감시기술개발 등 핵심기술 확보로 지구환경보전에

기여

에너지기술 분야
- 1단계에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확산하며, 3단계에서는 신개념의 국가에너지원 기술개발 등 에너지 주권을 확립

메카트로닉스 및 시스템기술 분야
- 1단계에서 지능형 통합 제어기술 등 산업기반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 전자시스템 융합기술 등 응용기술개발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제어 인간형 로봇개발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개발

재료 공정기술 분야

- 1단계에서 기존 소재 공정의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2단계에서 정보전자재료의 독자기술 확보

와 에너지, 환경, 생체재료 고효율화 등을 통해 신기술 수요충족을 위한 재료 인프라를 구축하

며, 3단계에서는 핵심재료분야 지능화로 세계적인 기술선도 등 기술주도형 고부가가치 신물질을 창출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보유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현재 기술수준도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성있는 를 수립하여 과 에 의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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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중 정보기술분야의 주요 기술개발내용은 본 장의 1절('정보화 사회

를 선도' )에서, 생명기술과 환경기술 분야는 각각 3절('선진수준의 삶의 질을 구현' )의 ‘건강한

삶 욕구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과 ‘쾌적한 삶 욕구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부문에서, 에너지기술

분야는 4절(“국가안위 보장과 국가위상 제고”)에서 다루었다.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는 기구나 기계요소 등의 기계기술에 전자회로나 제어기법 등의

전자기술을 혼합하여 고성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통신,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을 더한 메카트로닉스가 중시되고 있다. 메카트로닉스기술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물품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을 통하여 인간이 좀 더 창의적 일에 매진하게 하며, 극미세

전자기계시스템이나 로봇시스템을 통하여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등 를

창출할 수 있는 최첨단기술이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필수 메카트로닉스 및 시스템 기술(예시)

지능형 첨단로봇 개발
- 이동 및 작업 핵심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로봇 제어장치, 센서 및 원격제어기술, 인간 로봇

상호 감성교환기술 등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위험공간과 원거리에서 정보수집 및 작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원격제어 인간형 로봇(tele- controlled humanoid), 의료 극한작업용 로봇, 개인용 휴먼로봇

등 차세대 첨단로봇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형성될 미래의 서비스 로봇 산업에 대비

지능형 통합 생산시스템 개발
-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CIM ;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IMS ;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무인공장, 혁신적(innovative) 통합제품설계기술 등을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안정화,
공장 자동화 기술과 생산관리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개발

지능형 고속정밀 가공기계 개발
-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자본재 중의 하나인 금속가공기계의 첨단 고기능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위해 지능형 가공기계 설계제작 및 공정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자동차 개발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체연료 비화

석에너지 사용 및 무공해 저연비 자동차, 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지능형 자동

차(computer integrated vehicle), 사람의 도움 없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

동주행 차량(fully automated vehicle) 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

차세대 항공기 개발

- 극미세 전자기계시스템(MEMS ; MocroElectoMechanical System), 초경량 다기능 특수소재 및 구조

기술, 플라즈마 가속장치 등 추진기관 개발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초소형 비행체, 무인항공기,
중형항공기, 중형헬기, 초음속 초대형 항공기 등 차세대 항공기 개발

미래형 해상선박 시스템 개발
- 대용량 초고속 선박 개발을 통해 세계 해상물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밀도 고온초전도 전동기

개발기술, 자기차단 시스템, 최적 전자 추진선형 등 차세대선박 핵심기술개발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스템(wireless network sensor)
- 데이터 요구 및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초소형 고효율 배터리 장치를 가진 센서 및 초소형 송수신기

제작기술과 초소형 배터리 시스템 및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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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 관련 시스템(일반기계, 항공, 우주 등)기술분야에서는 지능화 통합 생산 시스템

개발, 지능형 고속정밀 가공기계 개발, 차세대 항공기 개발, 다기능 인공위성 개발, 다단계 우주

발사체 개발 등이 의 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필수 재료 공정기술(예시)

차세대 고밀도 정보저장 재료
- 원자 한 개를 기억단위로 하는 10 테라비트급 초고밀도 정보저장재료를 개발하여 정보기기들의

고속화, 대용량화, 소형화 및 고성능화 실현의 기반 마련

환경친화형 재료(ecomaterials)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고성능 이산화탄소(CO2) 흡수재료 및 적용 시스템 개발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토양정화 재료 및 적용 시스템 개발

인체친화적 생체재료(biomaterials)
- 생체활성 인공뼈 및 골 세멘트 제조기술, 생체모방형 유 무기 나노복합체 제조기술, 생체활성재료

코팅기술 등을 확보하여 대량생산과 장기보전 실현

자기조립을 이용한 나노소재(nano materials) 기술

- 자기조립을 이용한 무기소재 합성기술과 벌크소재 제조기술 개발

미래형 탄소소재 기술
- 나노 탄소소재를 활용하여 차세대 표시소자, 초경량 고강도의 항공우주 자동차 소재, 수소 저장

재료 등 개발

고기능 고효율 구조재료
- 극한적인 고강도, 고경도, 고내식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특수기능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형 고성능

구조용 소재의 체계적 개발 및 관련산업에의 응용

인조감각 시스템용 지능형 마이크로센서 개발
- 인간의 감각기능과 유사한 성능을 갖는 감각센서(시각, 촉각, 청각, 후각) 기반 및 응용기술 개발

분자공학 이용 생체모방 화학공정 개발
- 기존의 대규모 장치에 의한 화학공정을 대체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및 주문형 생산을 목표로 하는

분자공학을 이용한 생체기능 모사에 의한 신화학 공정개발

생체기능조절물질 개발
- 인체를 포함한 동 식물 등의 생체의 발생 성장 유지 등 생체기능조절을 위해 필요한 신물질 개발

은 새로운 특성을 갖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재료기술과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제조방법 및 가공기술을 구사하여 종래에는 없는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창출하는 공정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술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고

소재 자체의 와 제품시장 확대에 의한 가 대단히 큰 분야임. 또한 단순히

재료(금속, 세라믹, 반도체, 고분자 등) 자체의 생산보다는 특정기능을 지닌 복합성 기능재료

(정보•전자, 기계•구조, 생체•의료 등)의 응용성 중심으로 발전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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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산업경쟁력 확보와 국부창출을 위한 핵심기반기술을 차질 없이 확보하려면 기술개발

노력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의 태동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실천과제 7] 를 통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속적인 으로서의

위상유지를 지원함.

과거 우리 나라는 과 을 바탕으로 주로 섬유, 신발 등에 대한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또는 중저가 저급상품을 생산 수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통신 등이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생산국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고,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여 고급제품 시장을 개척

하는데 상당한 애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고품질의 일본제품과 저렴한 가격의 중국제품

사이에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고전하고 있는 품목이 상당수에 이른다.

앞으로 우리의 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품과 제품의 및 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우선 정밀측정, 검사

기술을 포함한 을 개발하고, 특히 에 대해서는 관련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품질 신뢰성 개선 투자에 대해서는 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정밀측정, 비파괴검사, 평가시스템설계 및 품질기술자문 등의 기능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철저한 품질검사와 강력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토록 하며, ‘ (PL ; product liability)’을 조기 시행하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품질혁신을 국가 생존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과 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경영의 기조를 ‘ ’에서 ‘ ’으로 전환하고, 기업과 국민 개개인은 품질에 대한

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 ’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 ’과

같은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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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8] 과 기술혁신이 존중되고 장려되며, 그 노력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을 조성함.

과 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과 성취를 그 본질로 하므로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을 극복하고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혁신의 인큐베이터인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공계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를 실시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의 마련

과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등의 벤처창업 기지화의 촉진, 벤처기업의 투자자금

공급의 원활화, 유망 벤처기업의 모험적 기술개발 자금지원의 확대 등 기존의 벤처기업 육성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높이기 위해 ‘벤처 본드(venture bond)

’나 실패한 벤처기업의 기술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벤처 성업공사’와 같은 개념의

정책수단들을 검토하여 정부가 일부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개발 성과물의 소유를 조직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법의 검토,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상의 확대 등 에 따른 (high risk, high return)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

[실천과제 9] 인 산업기술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술혁신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과 를 정비함.

기술혁신을 위한 자본축적 및 투자가 용이하도록 를 개선하고 민간의 연구활

동을 불합리하게 구속하는 법령사항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스템의 개선 및 의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간 또는 기업과 타 연구

주체간 협력제휴, 연계기관(CEDO ; consulting engineering design organization), 연구인력

파견회사, 기술알선센터, 기술보육센터 등을 통한 기술확산 및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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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기술수출공사’ 또는 ‘기술

수출입은행’과 같은 개념의 정책수단들을 검토하여 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 보호강화와 같은 국제적 추세 및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

유지•관리•평가 전문기관을 육성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및 법인이 연구소를 국내의

필요한 지역에 설립 운영하기 쉽도록 입지정책을 개선토록 해야 한다.

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쟁국보다는 더 강력해야 하

고, 상당기간 동안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각종 지원제도를 통합화 단순화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뉴라운드(new round )의 하나인

기술라운드(TR ; technology round))에서는 정부의 민간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범위를 점차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천과제 10]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확보의 굳건한 토대가 될 우수한 의 양성과

공급을 확대함.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고급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고학력자의 공급과잉 현상 속에서도 기술인력은 매년 4만 4천 명 정도의

부족이 예상28)되며, 특히 정보 전자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등이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계의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의 공학교육으로 인해 기업이 요구하는

자질을 갖춘 인력공급이 부족하며,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제조업 이외의 분야로 진출하여

에서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에 대한 고급기술인력지원제도의 한계,

기술인력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 기술인력의 활용체제가 미흡하다.

28) 출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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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과학기술인력 수요전망

<단위: 천명(%)>

구 분 1998 2001 2010 연평균 증가율

총 노동수요 22,145 23,031 24,385 1.22

전문 기술직 (총 노동수요 대비) 2,189(9.9) 2,418(10.5) 2,926(12.0) 3.68

과학기술 관련직 (전문 기술직 대비) 570(26.0) 639(26.4) 921(31.5) 5.43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관련직대비) 356(62.5) 439(68.7) 636(69.1) 6.59

주) 자료원 : 기초과학 및 과학기술인력 관련자료, 1999, 과학기술부

따라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을 양성하며, 제도적 정비를 통한 기술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확보에 굳건한 토대가 될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확대하여

야 한다. 또한 해외교포 과학기술자를 비롯한 우수한 해외연구개발두뇌와 기술인력의 적극적

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 기술인력에 대한 장기 수요예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에 필요한 핵심산업 기술인력을 위해 기업이 직접

필요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기업연구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즉, ( ), 프로그램 이외에 에서 직접 고급 연구개발인력

과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공계 대학 대학원의 지속적인 개혁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기원 등 이공계 특수목적 교육기관을 인 및

으로 육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들 특수목적교육기관의 권역별

확대 설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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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11] 새로운 의 태동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

무한경쟁의 가속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연구개발 생산 관리기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로운 연구개발활동 양식으로는, 신기술 채택 및 혁신과정의 스피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기술을 빨리 상품화시키는 유연한 연구개발시스템의 재구축

이 요청되고 있고, 현지 특유의 연구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이고 인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필요기술을 빨리,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되고, 필수기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신속히 확보하며, 전략적 차별화 기술은 자체 연구개발이나 특수한 전략적 제휴에 의해 확보

하는 기술획득의 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 변화로서는, 지식 및 기술경영체제의 보편화로 기업의 지적자산 관리 및

경영기법이 정착되고, 상품 수명주기의 단축과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상품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며, 창조적 아이디어와 핵심기술의 우위, 시장 및 표준화의 선점, 외부환경에의 유연한 대응

등이 중시되는 동시에, 다양한 기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을 넘어 맞춤생산방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들은 및 에 있어 더 많은 신속성과 유연성과

네트워킹, 그리고 창의적 연구 및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FMS ;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유연한 조직구조,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등의 구축과 정보 인력 자원의 네트워킹 및 공유체제의 확산이 필요하다.

- 43 -



3. 선진수준의 삶의 을 구현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식이 과학이다.”(스펜서)29)

21세기 미래사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광범위한 변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개인적으로도 경제력 향상 및 개인중심의 의식구조 변화가 일어나 삶에 대한 욕구도

' ' 추구 중심에서 ' ' 추구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인간의 이 연장되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

[그림 1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여기술 예시

건강한 삶

쾌적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 불치•난치병의 완전규명 치료
- 노화방지, 장애복구
- 원격진료 치료

- 대기•수질•토양 오염 제어

- 환경보존 및 재생

- 자연재해 예측 및 대응력 향상

- 원자력•대형구조물 등의 안정성

- 기능제어기기
- 원격/재택근무
- 사회기간 시설 완비

정보통신 교통망

기술적 요구 해 결 책

- 게놈 및 신유전자 응용기술
- 불치•난치병 치료기술
- 노화연구 등 생명연장구현기술
- 인공장기개발
- 첨단의료기기 개발
- 환경오염방지 및 복원기술
-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기술
- 청정기술
- 환경보전기술
- 기상관측 및 예보기술
- 재해감시 예측 및 대응기술
- 원자력 안전기술
- 지능형 에이전트기술
- 휴먼인터페이스
- 초고속 정보통신망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 intell

igent transportation system)

기 여 기 술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보건 의료기술개발과 실버산업 등 복지관련산업의 확대

및 사회복지제도의 구비가 필요하다. 안락하고 자동화된 주거 사회생활,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방송, 교육, 근무, 취미활동 기법 등 새로운 의 등장으로 의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파괴적, 자원소모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생활의

을 추구하는 과학기술개발과 지구환경문제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해결이

필요하다.

29)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 1903) :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명언 명구 활용사전”(강태정,
1997) p.129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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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 삶 욕구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금세기 들어 의학과 생활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인간의 은 1900년의 47.3세에서

현재는 77세로 100년 사이에 30세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21세기에도 금세기와 같은 획기적인 수명연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50년 인간의 평균수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정: 80 120세로 큰 편차를 보임

미국 사회보장국은 2050년이 되어도 인간의 평균수명은 80세로 현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인구학자인 시카고대학의 제이 올샨스키 교수와 듀크대학의 케네스 맨튼 교수는 각각 85세와 90세
를 제시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100세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그러나 남 캘리포니아 의대교수인 윌리엄 슈워츠 박사는 세포의 노화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의술

이 개발돼 인간의 평균수명이 120세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

한편 ‘휴먼게놈 사이언스’라는 생명공학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윌리엄 해즐타인 박사는 다음세기 말인

2100년께는 200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

주) 자료원 : 1999년 10월 1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건- 의학 특집판

통계분석에 의하면 2020년경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우리 나라는 13%(1999년 현재 7%),

미국의 경우 23%, 일본의 경우 36%, 그리고 유럽연합이 27%에 도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

급속하게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에 의하면 인구 만명당 평균 암

발생률은 1985년 44명에서 2015년에는 5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점차 암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암환자는 현재 인구 1만 명당 61명 정도로 국제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화방지, 장애복구, 불치 난치병의 완전규명과 치료, 평균수명연장 등 인간의

건강한 삶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생명과학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실버산업, 사회

복지프로그램 등 에 대한 사회적 수용장치의 구비가 요구된다.

[실천과제 12] 핵심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고유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함.

생명과학•보건의료 기술은 인류의 기본적인 욕구인 를 추구하는 핵심 기술분야임과

동시에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은 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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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생명공학기술의 개발과 보건의료에의 응용 및 산업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21 프로그램',

일본의 '라이프 사이언스 (1997 )' , 독일의 'BioRegio Program(1996 )'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나라도 ' (Biotech 2000, 1994 2007)'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술은 두뇌집약적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로 투입자본이 한정된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차기 로 개발할 가치가 매우 큰 분야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체계적인 과 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고유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2005년까지 해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유전체

(genome) 기능연구에 필요한 핵심기반기술 확립, 인력확보에 대한 대책 강구, 생명의료 기기의

국산화 등을 통해 기술 및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의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약품 및 치료법 개발, 게놈 및 신유전자 응용기술과 동식물 형질전환 기술 등

강점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일부 틈새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2025년까지는 게놈 및 신유전자

응용기술(functional genomics)의 한국고유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유전학의 맨해튼 계획에 비유될만한 엄청난 일로서, 사람의 유전물질을 해독

하는 것은 30억의 특성을 하나 하나씩 규명해 나가야 하는 엄청난 작업으로 1996년 현재 단지

1%만이 해독되었고, 2005년에야 완성될 예정이며,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매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중

이러한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현재 알려진 3만 가지가 넘는 유전질환 중 단지 몇천 정도의 질환만이

치료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100에서 150여개에 이르는 질환들에 의해 위협을 받는 현실의 개선이

가능해 질 것임.

주) 자료원 : "21st Technology - Promises and Perils of a Dynamic Future", OEC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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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인간 식물 미생물 등의 해석을 통한 생명현상의 분자적 수준의 이해에

집중 도전하여 질병 노화현상의 원인규명과 유전자 수준에서의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유전체 연구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유전체 기반 및 응용기술과 핵이식 기술을 개발해서 신유전자기술의 기반을 확립하고,

인간의 질병관련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굴과 기능분석을 통해 신의약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게놈

및 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체 기능연구에 필요한 을 확보하여 각종 질병 및 노화현상의 원인규명,

암 등 불치 난치병 치료기술 및 신의약품 개발, 동물형질전환기술을 이용한 인공장기개발 등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 초소형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과 비교적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미생물이용 신공정기술, 생물자원활용 및 보전기술, 효소공학기술 등의 개발에도 박차

를 가해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 보건의료 핵심기술개발과제(예시)

게놈 및 신유전자 응용기술(functional genomics)
- 유전체 1차구조 고속해독 기술, 생체고분자 고속추적 기술, 유전체기능 분석기술, 유전정보 처리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인간의 질병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굴과 기능분석과 신의약 창출

불치 난치병 치료기술
- 주요 난치 질환 치료기술 및 예방 치료 의약물질 탐색을 통해 항암제, 당뇨병 간질환 면역질환

심장순환기질환 치료제 개발

생명연장 구현기술

- 생명체 노화의 분자 메커니즘 연구, 노화조절 생물소재 개발, 노화관련 인체질환의 예방기술 등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노화지연 수명연장을 위한 식품 및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 노화조직의 대체

기술 등 개발

인공기관(artificial organ) 개발기술
- 동물형질변환기술, 내부장기 대체기술, 장기이식 수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인공장기 대량생산

기술개발

첨단의료기기 개발기술
- 비침습 진단기술, 휴대용 생체신호 계측기술, 비침습 치료기술 등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환자에게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소형, 고기능 생체현상 진단기 및 비침습적 치료기기 개발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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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시스템 개발
- 초소형 무선단말기 기술, 의료정보 표준 프로토콜, 인공지능기술 등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원격

진료용 단말기로부터 의료정보 서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작

생물자원 활용 및 보전기술
- 유용 생물자원 탐색 보존기술, 생체 및 생체분자 응용기술 등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고유의

다양한 생물자원으로부터 유용자원 발굴과 그 이용기술을 개발

신 생물공정기술
- 오염저감형 생물공정기술, 자원절약 재활용형 생물공정 기술, 고생산성 청정생물반응시스템 등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화학공정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환경조화형 생물공정 개발

생물소자기술
- 바이오 칩 기술, 생체모방기술 등 유전자 공학기술을 개발하여 DNA 및 세포와 신경단위 유전자

기전을 규명하여 질병예방을 도모

[실천과제 13] 의 특정분야에서 세계적 선두그룹에 근접할 수 있도록 뇌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뇌 연구는 인간의 뇌의 기능과 정보처리과정을 이해하고( ),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사고과정과 유사한 지능적 정보처리기술을 신경회로망 등에 응용하며( ), 뇌 질환의 예방법

및 치료기술 개발( )을 포함한다. 최근 우리 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뇌혈관 질환

이고, 3대 뇌 질환은 뇌졸중(stroke), 치매(alzheimer's disease),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이며, 총 12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뇌 질환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뇌 연구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뇌 연구의 촉진을 위한 흐름이 매우 급박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 의 10년(Decade of Brain)'이라는 법안이 마련되어 정부차원의 뇌 연구 지원에 의해

(NIH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Human Brain Project(1993 )'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21세기를 ' 의 (century of brain)'로 명명하기

위한 준비작업과 함께 1997년도부터 향후 20년간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나라도 1998년도에 설정한 ' (Braintech 21)'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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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뇌 연구는 아직 세계적 태동기에 있는 미지의 연구분야이며, 인지과학, 정보기술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화가 절대 필요한 (interdisciplinary) 로 경제 사회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다. 또한 비교적 적은 투자가치로 새로운 치료방법 및 새로운 상품개발

을 가능하게 하는 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 따라서 치매

등의 예방 및 치료 수요가 많은 분야,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정보분야의 기술을 활용하는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뇌 연구 분야의 로는 신경세포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뇌의 인지기능

연구, 뇌 정보처리 메커니즘 이해 및 응용연구 등을 포함하는 뇌 이해 및 뇌 정보처리 응용

연구, 뇌 신경질환의 검색 및 병인기전 연구, 뇌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등을 포함하는

등을 들 수 있다.

[실천과제 14] 2010년까지 에게 쾌적한 의료 및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버

을 개발하고 관련 실버산업의 전략적 기반을 구축함.

21세기에는 사회전반의 추세에 따라 노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

로 대두되면서 국가의 의료비와 복지비용의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노인계층과

관련된 제품의 수요도 늘어나서 2010년에 도달하면 100조 원 정도의 세계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실버산업은 의 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버 (silver engineering)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선진국에서는 이미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나라도 G7 선진국가 진입을 위해서는 실버공학

핵심기술의 확보와 관련 산업의 전략적 기반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계층에게 쾌적한 의료 및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정보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등의 복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의 원인규명으로부터 치매 및 노년기 정신장애에

대한 조기진단, 진행억제, 합병증 치료 등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및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응급구조 기관과도 통신 선로의 연결이 가능한

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고, 노인계층을 위한 복지기기, 보조기구, 주택, 각종 지원기기

등 실버산업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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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15] 생명 보건의료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나 민간주도 추진이 어려운

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함.

관련 인프라의 정비와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 등 국제적인 규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통기반조성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지원하며, 효율적 운용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전자 변형 식품, 신의약품, 신농약 등 생명공학제품의 인체안전성 및 독성평가를

선진화하기 위해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환경규정에 준한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동물 실험 단계에서 인간까지를 포함하는 를 조기에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생명공학기술개발의 핵심요소인 의 발굴 관리 보급을 위한 국가적 ‘

센터’를 설립 육성해야 한다. 최근 산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유전자원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 학 연 미생물 보존기관의 공통발전을 모색하고, 국제생물다양성협약,

국제 미생물특허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유전자 은행 종합센터를 육성하여 미생물 보존기관

상호간의 횡적인 협력을 통한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 효율적 이행과 국내 생물다양성 사업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사업본부의 기능을

하는 '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 보건의료 분야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난치 불치병, 암, 뇌과학, 의과학 등

범위를 한정해서 대학이나 일반병원에 ' 센터(Advanced Medical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여 육성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정보 전산망 구축,

의료보험제도 개선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 보건의료 관련산업이 아직 취약한 우리 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생명 보건의료 분야에의 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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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16] 생명복제 및 윤리에 관한 법령 정비, 일반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생명분야

실시 등 생명윤리에 관한 을 조속히 정립함.

(bioethics) 는 지난 1996년 2월 복제 양( ) '돌리(Dolly)'에 의해 부각되기 시작

했으며, 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는 인류의 식량위기 해결, 의료복지 향상 등 산업적 이용가치가 커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에 의한 인간복제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교적 윤리적 측면에서 새로운 재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제정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관련법률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등을 통해 관련 연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 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구성, 생명복제 및 윤리에 관한 정비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명복제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위협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므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3-2. 한 삶 욕구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깨끗한 공기, 물, 푸른 숲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며, 시민의식의

발달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쾌적한 삶의 가 한층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동안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의 정책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난 40여년간 환경문제를 소외시킨데 대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 과 이 조화되는 21 추진’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 국민 모두의 번영과 쾌적한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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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증가 등으로 대내외

적인 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를 위한

그린벨트, 환경관리 관련 규제의 대폭 축소 등으로 환경보전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시 화학처리에 의한 정화 및 복원은 평균 3년,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는 평균 5년이 걸리나 오염면적에 따라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그리고 지역간 환경갈등, 지역간 환경관리 차이의 심화, 지역개발

우선주의와 환경보호 우선주의와의 마찰 등 에 따른 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위천공단의 지역간 갈등,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30)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에 따른 북한지역 개발의 본격화로 인해 북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자연파괴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 하고 있어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고 소비 증가율이 높은 국내산업의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

(1996),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의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 추진 등 환경, 무역

규제의 다양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

가 우려된다. 또한 중국, 몽고, 러시아 등 인접국가의 경제개발에 따른 대기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와 현상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서해안의 태안반도 등에서는 중국에

서 날아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강한 산성비가 관측되고 있으며,

황해오염 또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천과제 17] 와 그린라운드(Green Round)에 대응하여 선진국수준의 환경

기술을 확보함.

최근 들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환경관련 기술수요가 증대되면서, 세계의 유수한

연구소에서 21세기 유망 핵심기술로 을 선정하는 등 향후 환경기술은 급속하게 발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30)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 폐기물처분장, 화장터 등 생활관리시설 등이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에 건설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것은 집단이기주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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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아직 환경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은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가 전 산업 기술

분야의 발전방향에 지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등 환경기술의 활용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

다.

예를 들어 은 매연절감, 고연비를 지향하고, 화학산업은 제품설계시부터 환경에

대한 영향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전주기적 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개념도입이

필요하며, 가스 규제는 전 산업의 생산기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청정생산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환경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환경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로 을 통해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환

경기술의 선진화 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인간 및 자연생태와 지구환경보전 등의 미래

환경수요에 대한 대응 기술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심화전략을 통해 선진국수준의 환경기

술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2005년까지 환경기술 선진화 기반구축을 위해,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

및 처리기술, 각종 생활 산업 도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 기술 등의 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 예방 복원 등 미래환경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토양•하천•해양 등 환경복원기술을 개

발하고 청정기술 포함 사전오염방지기술과 오염 영향•예측•평가기술을 확보하며, 2025년까지

지구환경감시 및 예측기술, 지구환경 파괴 유발물질(온실가스 등) 배출 억제기술, 기후변화 예

측 및 영향평가 기술 등의 핵심기술 확보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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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핵심기술개발과제(예시)

대기오염 방지기술
-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술, 고효율 집진기술, 자동차 배기 제어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대기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배출원별 오염물질 처리기술 및 측정 분석기술과 유황, 질소 및 난분해성

물질의 생물학적 처리기술을 개발

지하수 토양 관리기술
- 오염물질분해 및 이동특성 조사,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 복원기술, 첨단산업용 고도정수처리기술,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오염물질의 토양 및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의 정화 및 완전수처리시스템 기술, 복원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기술
- 폐기물 관리 모니터링 기술, 유해폐기물 처리기술,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 기술, 가정 및 산업폐기물

감량화 보급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사후처리와 재생자원

으로부터의 화학제품생산기술 등 폐자원을 자원화, 재이용하는 기술을 개발

지구환경 감시 및 예측기술
- 지구규모 환경변화의 모니터링 및 예측기법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 감시 예측 영향평가 기

술을 개발

사전오염 예방기술(청정기술)
- 청정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공정 또는

원료의 사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최소화

소음공해 저감기술
- 소음예측 및 저감기술, 소음 제어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기계, 기구, 자동차 등의 소음 배출

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발생을 최소화

해양환경 청정화 기술
- 산업활동 및 인구증가로 인해 가중되는 연근해의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인근

국가간 공유해역의 관리체제 구축과 연안환경 보전 청정화 기술을 개발

[실천과제 18] 의 보급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함.

신기술이 개발된 후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지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 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가 부진함에 따라 기술개발의욕이 저하되고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기술의 수요자가 대부분 공공부문이어서 신기술사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도

적은 형편이다. 따라서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 강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10 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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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새로 개발된 환경기술의 성능을 정부에서 평가 공증하여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신기술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기술평가를 받기가 곤란한 신기술에 대하여 기술

개발자부담으로 우선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성공이 확인되면 사업비를 정산 지급하는

신기술의 ' '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기술을 많이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 장려급으로 지급하고, 가격경쟁위주의 입찰제도를 가격과 기술

이 동시에 경쟁할 수 있는 ‘ (two envelopment system)’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술사용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원책을 강화하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 등의 부족한 을 보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경기술의 수요자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화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 메커니즘(mechanism)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실천과제 19] 국민들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 을

추진함.

한 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을 통해 환경이 삶의 첫째 조건이란

인식을 함양하고 환경관련 기준 제정시 국민들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생기 없는

회색도시를 인간과 생물이 공존 공생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의 자연도를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녹색도시 개발, 해안준설 및 매립을 통해 확장된 국토에

인 를 건설하는 섬(eco-island) 조성, 환경친화적 및 에너지 절약형

청정빌딩(green building) 건설 등 환경관련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에 정책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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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20]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지역 국가간의 를

구성하여 인근 지역의 대기,해양 등의 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감.

최근 들어 세계의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는 환경문제가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의 지역국가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으로 매우 예민한 지역으로서 환경문제는 지역안보와 맞물려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 극심한 환경오염상황이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를 축으로 하는 지역협력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환경보전보다는

을 우선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중국 측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발해만, 황해 및

남중국해 등 해양오염이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기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인접국가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따라서 들간의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오염물질

의 이동경로, 영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3. 한 삶 욕구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공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 열대우림의 벌채급증 등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파괴로 전지구적 기온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후의 변화는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을 초래하여 이미 많은 인류에게 고통을 안겨 왔다. 최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매년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터키, 그리스에 이어 을 강타

한 지진은 국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의 향상

을 통한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 확대와 방사능유출사고에 따른 안전성 문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일련의

대형구조물 붕괴에 따른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해결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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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 및 인공재해로부터의 예방은 물론 신속한 복구 등 선진화된

시스템(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을 조기에 완비해야 할 것이다.

[실천과제 21] 기상관측 및 예보기술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을 향상시킴.

최근 들어 전세계에는 에 따른 각종 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여름 영국에서는 200년만의 가뭄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었고, 스페인에서는 45도가 넘는 살인

더위로 4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중국의 양쯔강 범람은 매년 수만 핵타(ha)의 농지와 수천 명

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8년 여름의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이어 1999년의 집중호우 등 매년 쏟아

지는 폭우가 각종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연평균 164명의 인명피해와

6천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것만 봐도 이러한 기상이변에서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상재해로 인한 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는 있으나 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점차 향상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적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세계 각국은 ‘ 과의 ’을 선포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년

전부터 전세계에 닥칠 기상이변에 대한 대책으로 '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는 기상재해를 있을 수 있는 ‘ 인 ’으로 보고 1990년대에 들면서 기상재해

에 대비한 영농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예보용 슈퍼컴퓨터가 이제 막 도입

된 상황이고, 기상위성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 기상재해예방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중장기 기상예측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고품질의 기상정보를 생산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재앙으로부터 피해를 저감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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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주변 대기상황을 실시간 입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상관측

기술,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정량적인 기상예측기술 및 현대적인 기상정보전달체계기술 등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레이더관측망을 최적화하여 구축하고 윈드프로파일러 등 신관측기술을

도입하며, ' '에 의해 2004년에 발사예정인 극궤도 에

기상탐측센서를 개발 탑재하여 우주로부터의 기상탐지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예보모델을 개발하여 실용화함으로써 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2006년

까지는 선진화된 시스템(advanced weather interactive system)을 개발하여 선진국과

동등수준 예보정확도를 달성하고,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2007년에 발사예정인

정지궤도 다기능복합위성에 기상을 비롯한 환경 통신 국방 방송기능을 갖추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2015년까지는 개인용 화상 기상예보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며, 2025년

까지 수평해상도 1km의 전지구 모델을 실용화하고 집중호우 완화기술 등 기상조절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천과제 22]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및 개발을 지속적

으로 추진함.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나라에서만 총 34회의 이 발생하여 연평균 19회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많아졌으며, 특히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5차례

나 발생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이 시작된 지난 1978년 이후 1998년까지 규

모 3.0 이상의 지진 총 186회, 연평균 9회 발생한 것에 비해 빈도가 67% 이상 많아진 것으로

우리 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예측, 통제 및 복구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로는 지진의 관측 및 예지기술, 지진해일 및

연안재해 대응기술, 내진설계기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005년까지는 현대적인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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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과 국가지진방재행정시스템 등 재해예지용 통합관측장치 및 재해 예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을 구축하고 지진관측장비를 전국에 배치

하며, 2025년까지 강진발생 수일 전 지진예측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천과제 23] 철저한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안전기술개발을 통해 고도의 원자력

을 확보함.

원자력은 사회의 주축 동력원의 하나로 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999년 10월 현재, 원전 16기가 운전중이며, 이용률은

1991년 이후 7년 연속 80%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를 추가 건설하여 2015년에는 총 28기의 원전을 건설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발전의 확대에 따라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도의 가 지상 과제이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력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을

불식할 적극적 홍보와 공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정부는 원자력안전 현안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원전운전 실시간 감시(on-line monitoring)

체계를 구축하며,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전의

설계, 제작, 건설, 운영, 폐로 등에 걸쳐 전주기적 안전관리(life cycle management) 체제를

확립하고,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연구, 원전수명연장 및 제염 해체기술, 미래수요대비

안전규제기준 요건 개발 등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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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24] 대형건물, 교량 등 의 안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을 강화함.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은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서

우리에게 막대한 인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대형사건 이후로 국민들의 대형건물

이나 교량 등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사회가 선진화되고 경제가 지속적

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형빌딩이나 교량의 건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의 대형구조물의 사용수명연장을 위한 유지관리기준의 강화와 보수 보강공법에

관련된 기술축적 뿐 아니라, 새로운 대형구조물 건설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구조물의 에

대한 고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책임있는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대형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3-4. 한 삶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인류는 본질적으로 의 을 추구하여 왔다. 향후 21세기에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한 삶의 추구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은 사용이 간편하고

안정성이 있으며 이동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호하는 가 증가할 것이고, 기업은 다양한

수요에 맞춘 제품 생산기술과 개방형 제품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는 정보인프라 확충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의 이 확보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 인프라와 더불어 교통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도로교통관제망, 첨단차량검지기술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기술, 자기부상열차, 도시 신철도, 무인 철도차량 운용시스템 등을 포함

하는 차세대 궤도형 운송시스템 기술 등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된 가전제품의

보급과 이에 맞는 주택보급을 확대하여 재택근무 및 원격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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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감성공학기술,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 음성인식 및 입체영상 기술 등과 지능형 빌딩

및 첨단 주택기술의 개발 등이 추진되어 정보화된 미래신도시 건설 개념이 도입될 수 있다.

편리한 삶 욕구에 대응하는 교통 건설 핵심기술개발과제(예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개발
- 실시간 교통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제어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도로교통

관제 시스템(advanced road traffic management system),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의 시간당 통과대수,
차종, 점유율, 속도 등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첨단의 차량검지기술 등을 개발

광역 도시철도망 수송량 증가를 위한 도시 신철도 개발
- 광역도시 철도망 수송력 증강을 위해 2층 열차와 급행 열차 운행방안 수립 및 2층 열차 개발,

광역 철도시스템 통합운영 방안 구축

철도 도로 통합수송 시스템 및 동북아 복합물류 시스템 개발
- 철도 시스템을 통한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철도 도로 전환 수송시스템을

위한 설계 및 차량개발과 시설 검토

인공위성을 이용한 완전무인 열차제어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고효율 무인 철도차량

운용시스템
- 시스템 원격제어기술, 위성을 통한 통제체계 기술 등을 개발하여 무인철도 시스템 개발

지능형 첨단 주택(smart house) 개발

- 에너지절약형 주택개발, 정보화주택 요소기술, 건강 쾌적 주택 요소기술 등 핵심요소기술을 개발

하고, 미래형 첨단주택 종합설계 및 기본모델을 구축하여 미래형 첨단주택을 건설

- 61 -



4. 보장과 제고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보다 더 중요하다.”(듀런트)31)

21세기 미래사회는 급속한 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식량•에너지•물

부족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선 후진국간에 이들 자원 소유의 편중을 둘러

싼 분쟁과 무기화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식량부족, 에너지 등 자원고갈 문제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UN ; United Nations) 보고서(1998)에 의하면, 2025년을 전후하여 의

인구성장률은 0%대에 머물 것이지만 의 인구증가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세계

인구는 1999년 60억 명에서 2025에는 약 85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의 은 2000년에 0.77%, 2010년 0.37%, 2021년에는 - 0.01%가 돼 이 때의 인구는 5천

58만 6천 명으로 최고를 기록하다가 그 후로는 차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 인구는

2020년경 3천 2백만 여명이 될 것으로 국제연합 인구추계자료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반하여 은 하향세가 지속되어 식량부족사태가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경 기아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은 현재 30% 내외로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현재의

인구상황과 국토이용 환경을 볼 때, 식량수입국의 위치를 탈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UN ) 통계에 따르면 식량문제와 아울러 세계인구의 약 40%가 살고 있는 80여 개국

에서 물 부족사태로 고통받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도 2006년 4억 톤, 2011년 20억 톤의 국지적인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상용에너지의 8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인 석유는 향후 40년, 석탄과 천연가스는 1 2백년 이내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의 에너지소비증가율 또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량, 에너지, 물의 부족국가인 우리로서는 이들의 무기화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바, 이들 자원들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생존기반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들 자원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국가고유의 책임영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31) 윌 듀런트(W. J. Durant, 1885 1963) : 미국의 교육자이자 철학자, “세계를 움직이는 999인의 명언”(유태전, 1999) p.64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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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라는 특수상황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우리에게 국가안보를 위한

독자적인 방위능력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 외교, 군사적 역할과 중국의 동북아

지역 내 영향력 증대와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견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국간의 대립구도는 지속되고 있어 불안정 요인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따라서 전략무기의 개발 확보를 비롯한 와 이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및 국방자원 운영의 체계화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한 남북간 협력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경제력의 균형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서 향후 의 에 대비해야 한다.

[실천과제 25] 식량부족시대를 대비하여 을 위해 생명공학을 이용한 식량자원

을 적극 추진함.

식량안보 차원 혹은 통일을 대비한 식량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의

해결에 있어 생명공학기술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우리도 을

통해 우량품종의 개발 및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의 확보와 아울러 식량자원의 대량생산기술개발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광합성기술, 기능성식품소재의 생산시스템기술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표 6] 식량자원 대량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세부핵심기술과 단계적 목표

단 계
세부핵심기술

1단계( 2005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5년)

분자육종기술
유용 유전자탐색 및 기능
확인

유용 유전자도입 및 안정화
기술

포장 및 안전성 평가기술

형질전환기술 형질전환 시스템 확립 후대 검정기술
형질전환 작물 및 동물의
안정성 평가기술

동물복제기술 체세포 복제기술 확립
체세포 복제기술에 의한
유용 동물생산

복제동물의 대량생산

형질전환종자
위해성 평가기술

형질전환종자의 환경 및
인체위해성 평가기술

형질전환종자 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발

형질전환종자 관련 생명
공학 제품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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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26] 에너지부족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에너지 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과 미래대체에너지 개발이

병행해서 전개되어야 하며, 관련된 기술 중 개발 가능성, 시급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요소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기술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에너지절약 종합설계기술개발, 미활용 에너지 회수이용 프로그램 구축,

동력시스템의 연료소비효율 향상, 전기저장기술에 대한 기반기술 확보, 연료전지 및 연료전지

자동차 기초기술 확보 등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기술을 개발하고, 2010년까지 냉난방

및 전기에너지 초절약형 건물 운용, 폐열 회수 저장 수송 시스템개발, 고효율 신동력 시스템

기반기술 구축, 대체에너지 이용 실증시범단지 조성과 운용 등 대체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을

확산하며, 2025년까지 자연친화적 초저에너지 그린빌딩 확산, 미활용 에너지 회수이용시스템

완성 및 대량 보급, 차세대 신동력원 등 고효율 신동력 시스템 구축, 고효율 전력기기 기술기반

확보, 미래 신연료 제조기술 확보 등 에너지 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재활용체계 구축, 에너지 저장기술의 선진화 및

에너지 기기의 효율화 등으로 기존 에너지 사용의 을 증대시키는 한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 신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하여 화석에너지 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석연료 고효율화 기술, 전력기기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기술, 고효율 송전

시스템 개발기술 등을 통하여 기존 에너지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특히 초전도

전력기기개발 및 응용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의 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인

수소발생 및 저장기술 개발과 저가, 고효율, 초박막 태양전지의 개발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차세대 대체에너지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향후 20년 이내에 태양전지 변환율 15% 이상의 상업화

모듈을 개발하고 수소제조 파일롯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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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 핵심기술개발과제(예시)

화석연료 고효율화 기술
- 석탄가스화 기술, 가스정제 및 전환기술, 고온 연료전지 기술의 조합으로 발전효율 65% 이상의

차세대 발전 및 연료생산 시스템 개발

차세대 대체에너지 기술 (수소, 태양전지 등)
- 태양전지 등 태양광 및 태양열에너지 사용기술, 수소에너지 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수소발생

저장기술 및 저가, 고효율 초박막 태양전지의 개발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태양전지 변환율 15%
이상의 상업화 모듈을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기술
-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 수소터빈 개발, 에너지 저장용 차세대 고효율 전지 및 미세전지(micro- battery)

개발, 에너지저장 및 변환재료 기술개발, 에너지 이용 네트워크 구축, 지하공간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기술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도모

플라즈마 이용 천연가스 전환기술
- 상온플라즈마 기술, 반응기 설계기술, 스케일 업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에틸렌이나 메탄올과 같은 고부가가치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공정을 완성

전력기기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 기술
- 차세대 전력기기 설계 및 제조기술 , 500kV급 직류(DC ; direct current) 전력기기 , 1200kV급

전력기기 개발

초전도 에너지 혁신기술
- 초전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초전도 케이블, 발전기, 변압기 및 한류기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친화용 대용량 전기에너지 수송 및 저장, 이용을 위한 차세대 초전도 에너지 기기 시스템 개발

자원탐사 및 개발 신기술
- 전 국토의 주제도 작성과 전산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탐사심도와 탐사정도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
- 광물에너지 자원의 회수율 제고와 금속 비금속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실천과제 27] 현재 주력에너지인 원자력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을

개발함으로써 으로 진입함.

현재 원자력은 우리 나라 총 발전량의 41.7%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용한 에너지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 고도화를 통해 국내 전력 생산량의 50%이상을 원자력이 지속적으로

담당토록 하여 주종 대체에너지 및 준 국산에너지로써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원자로 및 관련기술,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신개념 핵연료 개발, 원전 수명연장 및 제염 해체

기술,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 등 핵심원자력 기술을 자립하고 원자력 연구개발능력을

세계 선두권으로 제고하여 주요 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 65 -



이를 위해 1인 운전요원이 운영 가능한 원전 주제어실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 of

nuclear power plant) 및 운영관리기술과 원전 사고시 능동형(active type) 기기 사용을 가급적

배제하고 피동성(passiveness)을 증진시켜 원자력 고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액체금속로, 핵융합로 등 미래 주요 원자력 기술의 실용화에 대비한 기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원자력 핵심기술개발과제(예시)

방사선 폐기물 관리기술
- 폐기물 처리기술, 중저준위폐기물 처분기술,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등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의 저감화 기술과 한국형 처분기술 개발 및 실용화

원전 수명연장 기술
-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현재의 30년에서 40 60년으로 연장하는데 필요한 설비별 수명평가 관리,

교체, 안전성 확보 같은 수명연장 기술 개발

원전 제염 해체 기술
- 운영중인 원전의 제염 해체기술과 폐로 기술개발

신개념 핵연료 개발
- 현재의 핵연료에 비해 노내 조사 안정성, 열전도도, 핵분열기체 보유능력이 혁신적으로 향상된

신개념의 핵연료 개발

원자력 고유 안정성 확보 기술
- 원전 사고시 피동성을 증진시켜 운전 요원의 인적 오류 및 능동형 기기의 작동 불능 등으로 인한

사고확산 방지 및 조기종결을 도모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개념의 원자로 개발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
- 동위원소 생산 이용 기술, 방사선 식품기술, 방사선의 공업이용 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의료용 다수요 동위원소 제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방사선 식품기술 자립

액체금속로 개발
- 2025년까지 우라늄 자원 이용률의 획기적인 확충 및 사용후 핵연료 처분 폐기물량 감축을 위한

액체금속로 개발

[실천과제 28]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개발과 효과적인 수자원 및

를 도모함.

안정적인 를 위해서는 수자원 이용 효율화와 새로운 수자원 공급원의 확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공급원인 지표수와 지하수를 이해하고 용수

이용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다른 공급원을 찾기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용할 수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 하천댐 등을 수량과 수질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 미래형 상하수도 시스템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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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자원 개발 및 관리기술의 세부핵심기술과 단계적 목표

단계

세부핵심기술
1단계( 2005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5년)

지표수 확보기술 수문수리해석 기본모형개발 수문순환 모형개발 지표수 확보기술 개발

지하수 확보기술 수문지질 단위별 특성 규명
균열망반 통합유동 모델

개발

수리환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통합수자원 관리기술 실시간 하천운영 최적화

지표수, 지하수 등의 수질

을 고려한 통합관리시스

템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대응기술 개발

[실천과제 29] 미래의 첨단 정보과학전 양상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국방과학기술분야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을 지속적 효과적으로 추진함.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는 여전히 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도

국토방위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군사적인 잠재역량은 우리에게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있다. 은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바, 첨단병기나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휘체계 등과 같은 과학기술능력 확보가 자주국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첨단 정보과학전 양상에 대비한 핵심기술을 선별하여

선진국수준으로 도약시킴으로써 독자적인 국방과학기술분야 개발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의 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전체 국방비의 약 3%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첨단무기의 자체개발의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방예산 중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국가정책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초음속

전투기기반기술, 첩보 및 방어용 인공위성 개발기술, 고도 장기체류 무인기 개발기술 등의

자체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우리의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dual-use technology)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의 핵심으로서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기술의

에의 접목 활용을 위해 1993년부터 'Dual Use Application Program'과 같은 민군겸용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세계 제1위의 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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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민수기술을 활용한 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군겸용기술은 기술

개발 주체와 성격에 따라 국방기술을 에 이전 활용하는 기술(spin-off), 민에서 개발된

기술을 에 이전 활용하는 기술(spin-on), 그리고 민과 군이 공동으로 필요한 것을

개발하는 기술(spin-up)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군겸용기술개발은 국방 민간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첨단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전략이다. 우리도 민군

겸용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 ' '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초기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영역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예시)

소용량 유무선 비동기전송모드(ATM ; asynchronous transfer mode) 교환기 개발

- 원거리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음성 및 데이터를 통합 전송하는 ATM 스위치, 다중화장비 및 교환기 개발

지형지물 속성인식을 위한 관측위성 영상분석기술 연구
- 지역개발 계획시 기초자료, 지형정보에 활용되는 지형정보 자료변환 소프트웨어 개발

다중표적의 지능형 자동추적 인식기법 개발
- 교통관제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등에 활용되는 다중센서 이용, 표적 획득 및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폭약 및 화학무기 신속탐지 시스템 개발

- 화학무기, 마약 등 불법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방사능을 이용한 화학물질 검출기술 및 시스템 개발

자율무인 잠수정의 항법 및 제어시스템 개발
- 해저광물 채취, 기뢰제거 잠수정 등에 활용되는 고신뢰성, 고기능성 자율무인 잠수정 항법 추진, 제어

시스템 개발

위험작업을 위한 원격조종용 로봇개발
- 구조구난, 무인정찰, 폭발물제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원격조정용 작업, 경비, 대 테러 로봇개발

유독 화학물질 처리기술 개발
- 공기정화, 병원폐기물 처리, 화학무기처리 등에 활용되는 화생물질 무해화를 위한 처리공정 기술개발

중소형 해면효과익선 개발
- 20인승급 해면효과익선 개발을 통해 초고속 경비 상륙정을 보유함으로써 해상방위력 증강에 기여

다목적 헬리콥터 개발
- 헬리콥터 혁신기술 개발 및 핵심부품의 기술국산화로 다목적 헬리콥터를 개발하여 기술자립화 실현

비활성 가스제너레이터 개발
- 화재진압 및 군사작전용 비활성 가스제너레이터 개발을 통해 항공 및 산업용 가스터빈엔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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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0] 통일에 대비하여 을 지속적으로 증진함.

종식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정착에 따라 이제 우리의 통일은 시대적, 민족적

당위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통일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안보에 기반이 되며, 아울러

남북통일은 정치•경제•문화적 한민족 공동체 구현이 가능하게 되어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은 한민족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바, 우리는 통일에 대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남북 상호간 이익이 되는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통일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여 를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남북 과학기술자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공동과학축전, 과학기술회의, 과학

올림피아드 공동개최 등 한민족 과학기술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접촉과 개방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나 황해의 공동조사, 개발 등의 영역에서

남북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옥수수, 인공씨 감자 등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간 은 기상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사업 등과 같이 상호호혜의

바탕 위에 양측이 희망하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기상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천과제 31 및 국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를 확대하여 우리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함.

의 도래로 지구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계 각국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선진국 진입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세계 과학기술부문에의 동참을 통하여

국가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 기상문제, 바이러스 전염에의 공동대응 등

의 를 해결하는 데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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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과학기술자들을 국제기구 및 회의에 파견하는 것을 확대하고 지구적 문제 관련

국제포럼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인 을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개도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지원을 통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하여 과학기술협력 및 동반

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mega science)에의 참여는 우리의 위상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한 첨단기술들을 일괄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 시스템기술능력을 배양하는 등 우리

에게 많은 이로움을 준다. 따라서 핵융합, 지진, 오존층 파괴, 우주개발, 천체관측 등 세계적

차원의 거대과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거대과학 프로그램(예시)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입자가속기 개발프로그램

설립배경 : 세계 2차대전 직후, 핵과 입자물리학 연구를 목적으로 12개국이 참여하여 설립(1954년)

특기사항 : 세계 최대의 입자가속기인 대형전자- 양전자 충돌장치(LEP : large electron positron collider)
완공(1989), 5명의 노벨상 수상, 21세기 세계 최대의 입자가속기인 대형 양성자 충돌장치

(LHC ; large hadron collider) 착공 승인(1996) 및 준공 예정(2005)

운영 예산(1997) : 8억 7천만 스위스 프랑(약 5,400억원)

사용자 : 회원국 308개 및 비회원국 213개의 연구소 또는 대학과 총 6,895명(세계 입자물리학자의

약 50%) 참여

참여상황 : 1989년부터 LEP 실험 등에 경북대, KAIST, 전남대 등 6개 대학 참여, 1997년부터는 LHC의
검출기인 CMS(Compact Muon Solenoid) 프로젝트에 경북대, 고려대 등 13개 기관에서 참여중

정부지원현황 : 1997년부터 과기부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LHC의 CMS 프로젝트에 연 230백만원

지원중. 1997년 이전의 CERN 참여과제는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서 지원

국제 열핵융합로 실험로 개발(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1989 )

목표 :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기술적인 가능성을 제시

참가국 :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

진행상황 : 1998년 7월부터 진행된 엔지니어링 설계사업으로 상세하고 완벽한 그리고 완전하게 통합된

ITER 설계와 건설방향을 결정해 줄 기술적인 데이터를 얻음.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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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우주망원경 프로젝트(GALEX ; Galaxy Evolution Explorer, 1998 )

목표 : 2001년 9월 발사목표인 자외선 우주망원경의 개발

추진체제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발주로 캘리포니아공대가 주체가 되어 프랑스 LAS 연구소, 한국

의 연세대학교(자외선우주망원경연구단 : 창의사업단)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중.

총 소요비용 : 약 900억 원(6천 9백만 달러)

참여상황 : 망원경 개발은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연세대학교 자외선 우주망원경 연구단

은 과학임무(관측기술, 자동분석 소프트웨어 구축 및 시험, 과학임무의 발사 전 준비 등)
를 담당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매년 약 6억원 정도를 분담.

[실천과제 32 우리의 을 넓혀줄 에 대한 도전을 준비함.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을 동경의 대상이 아닌 확장된 우리의 의 하나로

만들어 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향후 도래할 우주시대에 세계적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 (1996 2015)'을 통하여 체계적인 우주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총 19기의 인공위성을 개발 발사하여 저궤도 위성의

국내 독자개발능력을 구축하고, 분야에서는 2005년까지 저궤도 소형위성의 국내 자력

발사기술을 확보하며, 위성이용 및 우주탐사분야에서는 지구관측 등 위성정보이용 핵심기술

자립과 이용기반 구축, 우주과학 및 우주환경 이용개발기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국내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손으로 만든 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궤도용 촬영용 초소형 통신위성, 지구관측 및 기상감시용 인공위성, 정지궤도용 인공위성 등

다기능 인공위성 개발능력과 국산 및 해외 발주 상업용 군사용 인공 위성의 정지 궤도 진입을

위한 다단계 발사체 개발기술 등을 조속히 확보하여 앞으로 전개될 우주시대에 우리의 입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주분야 미래 핵심기술개발과제(예시)

초소형 다기능 인공위성 개발
- 자세제어 기술, 원격측정 및 명령기술, 위성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전력계 시스템 등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2005년까지 저궤도용 촬영용 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2015년까지 초소형 통신위성, 지구관측, 환경,
기상 감시용 인공위성을 개발하며, 2025년까지 정지궤도용 인공위성을 개발

다단형 우주 발사체 개발
- 2005년까지 3단계 과학로켓을 개발하고, 2015년까지 상업용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25년까지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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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3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에 대한 와 을 추진함.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주공간에 이어 해양을 인간의 또 다른 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심해저에 놓여있는 많은 자원들은 향후 우리의 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섬, 해양목장 등 신공간창출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는 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해양관측기술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운용을 통해 종합해양정보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심해저 자원탐사와 같은 해양

자원 개발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식량자원의 하나인 어류 등 수산자원의 확보기술도 아울러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공간을 활용한 공항, 군사기지, 저장기지, 해중공원, 해양목장

등 새롭고 다양한 국토이용을 위한 해양공간 건설 및 이용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해양분야 핵심기술개발과제(예시)

심해자원개발 기술
- 심해저 망간단괴, 고코발트 망간닥 등 심해저광물의 채광 제련기술개발, 해저열수광상개발 등의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21세기 국가기간산업의 주요 전략금속인 망간, 니켈, 동, 코발트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해양생물자원개발 기술
- 바다 목장화 기술, 신물질 및 유용물질 개발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시범해역을 대상으로 바다 목장화

제반기술개발 및 대상생물의 수역내 정착기술을 개발하고 21세기 생명공학시장 개척을 대비하여 해양

생명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해양 천연물 연구기반 확보 및 신기술을 개발

해양공간 건설 및 이용기술
- 대형해양구조물 개발, 해저공간 건설 및 이용기술 등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해양공간을 활용한 공항,

군사기지, 저장기지. 해중공원, 해저터널, 해저목장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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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 창출과 혁신을 촉진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선진국과의 지식격차(Knowledge Gap)에 있으며,

그러한 지식격차의 극복이 바로 한국 재창조의 길이다.”

(부즈 앨런 & 해밀턴 “한국 보고서”)32)

새로운 세기에는 유형의 물질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서 두뇌에 의한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knowledge-based) 가 되어,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곧 부를 창출하는 결정요소일 뿐 아니라 국가적 경쟁우위의 기본이 된다.

이 한 우리 나라로서는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이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교육 훈련 강화와 교육 훈련 내용의 개선 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창조적 지식근로자 육성과 과학기술력을 바탕

으로 한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지식기반국가를 건설하는 과학기술정책방향은 지식이 생성되고 활용, 확산되어 소멸되는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시스템에 기초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총량과

품질수준이 계획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식창출의 기반이 될 기초과학의

선진화와 지식창출의 인적 제도적 모체인 과학기술교육개혁을 통한 창조적 과학인재 양성,

지식을 확산 유통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지식가치 보호, 범국민 과학화와 리터러시 제고 등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실천과제 34] 집중적인 을 통해 기초과학 수준을 2010년까지 세계 상위권

수준에 근접시키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함.

는 시행착오도가 높고 장기간을 요하며 연구성과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귀속 활용

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의하기 보다 정부 공공부문의 지원 육성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성격을 지닌다. 기초과학연구의 주역인 은 박사급 이상 고급

연구두뇌의 73.7%를 보유하고 있으나 교육위주의 업무, 연구비의 불충분, 연구시설의 미비,

기초연구에 대한 수요 및 유인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이 부진하다.

32) 매일경제신문사, 부즈 앨런 & 해밀턴 “한국 보고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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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확대와 우수연구집단 육성 등 장기적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의 연구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며,

대학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체제를 확립하고, 연구기관 기업과의 생산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투자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초과학

수준의 제고를 위한 대형기자재 등 기반설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이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2010년까지 대학 내 을 육성하기 위한 센터

(SRC ; Scientific Research Center, ERC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우수연구집단의 양과 질을 늘려가면서 동시에 이들의 조속한 세계화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기업들도 이제 품질위주의 경영을 넘어 품격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변신할 때가

왔다. 품질에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우리 상품과 서비스가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요인은

품격이 낮기 때문이다. 기술로는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품격을 높이려면 그 나라의 과학, 더

넓게는 학술과 예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벨상 수상 과학자를 배출한 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는 품격이 높아질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세계 수준의 과학자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과 학자 육성 프로그램, 국내외 우수 과학자 육성 프로그램 등 끈질긴 도전과

탐구정신을 지닌 젊은 과학자의 연구를 끝까지 실질적으로 진작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1세기 기초과학은 단순히 과학의 궁극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명분으로 추진되던 분야보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더욱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신하는 분야가 더 각광을 받게

될 것33)이므로 기초과학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수학, 통계학, 전산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 우주과학 등 기초과학분야에서 를 진흥

시키고, 자유전자레이저 및 X-ray 레이저, 핵융합기초연구, 초고진공, 초고압, 초정정, 초고온,

무중력, 극저온 등 극한기술(ultra technology), 고자장물성연구, 가속기이용 기초연구, 고온

초전도연구 등 21세기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켜나가야

한다.

33) 이 단락은 포항공과대학 임경순 교수(저서 : 20세기 과학의 쟁점)가 한국경제신문사에 기고한 "21세기 과학의 갈림길"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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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미래원천 연구개발과제(예시)

입자 핵 천체물리
- 표준모형의 응용, 표준모형에서 벗어난 이론의 연구

응집물질 물리
- 전자계, 광학계, 자성체 재료의 개발과 물성, 신소재물질 및 신구조물질, 새로운 양자 현상 및 복잡

형상, 비평형계, 연성응집계, 상전이와 임계(critical) 현상, 무질서계 연구 등

광학 및 원자 물리
- 광통신용 물리, 광계측, 정밀광학계 및 가공, 원자광학 및 양자 공학, 의료 광학 분야 및 기타

재료과학
- 조합 및 신직교 조합화학기법을 이용한 의약 후보 물질의 개발, 나노 물질의 합성 구조분석 및

제어, 무기 신소재 고온 초전도체 촉매 미소 및 미세 다공물질 연구, 신기능 산업용 핵심소재, 유

기합성법의 자동화

화학생물 및 건강 관리
- 불치병 치료제 개발 및 자기 조립형 단백질 연구, 분자 인식에 기초한 물질 분리기능 고분자 분리막

및 센서, 생체효소기능 이상의 특수 생체모발 촉매, 인공근육과 동일한 생체기능대체 자극

(actuator) 고분자 개발

계산화학

- 단백질의 구조, 고분자, 생체물질의 기능 연구, 복잡한 화학반응의 벡터상관관계 및 동역학적 거동

모사, 분자설계

분자동역학
- 나노초 및 펨토초 시간 고분해능 과도 분광법연구, 화학반응의 임의 제어법을 활용한 고가의약품

개발, 응집물질에 대한 연구, 고입체 선택성과 자리선택성 촉매반응 연구

생물학
-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분석, 기능유전체 연구, 의약유전체 연구, 동물유전체 연구, 미생물

유전체 연구 등

물성과학 발전전망(예시)주)

물성과학이란 비생명과학(nonbiological science)을 지칭하는 말로, 전통적인 물리학, 생화학을 제외한

화학을 포함하고 넓게는 재료, 전자, 화공, 기계 등의 공학부문도 포함하는 의미임.
통일적 체계를 추구하던 20세기 초반과는 달리 21세기에는 분산적이고 상당히 다원화된 형태로 발전

할 것이며, 이론과 실제가 결합되고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밀접히 연결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임.
반환원주의, 복잡계에 대한 관심, 생명현상에 대한 물리화학적 이해, 나노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 등이

새로운 변화의 조짐임.

고온초전도체, 나노테크놀로지, 탄소나노튜브 등 탄소(carbon) 관련소재, 광기술, 레이저냉각기술 등

의 발전과 연관됨.

20세기 과학산업단지의 대명사가 실리콘밸리라면 21세기 과학산업단지는 카본 밸리(Carbon Valley)
라고 불릴 가능성이 있음 .

주) 1999.11.8 개최된 “새 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새 천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책임

연구위원 : 임지순) 보고서 중에서 관련부분을 발췌 정리

- 75 -



[실천과제 35] 을 통해 창조적 인력을 양성함.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제안을 받아 실험 실습 등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실험실습기반을 갖춘 지역거점을 육성, 과학에 흥미를 갖는 인근학생들의

전학을 유도하며, 학교교실 내에서만이 아닌 연구소탐방, 자연학습, 기업체방문 후 자율적인

실습지식 보고서로 대체하는 한 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과제 부여와

평가 등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는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디지털방송 등을 통한 쌍방향 과학

방송교육을 집중 확대하며, 초중고 과학교재를 과학에 흥미를 유도하도록 개편하고, 필답고사

위주의 교육평가 방식을 실습보고서, 경시대회입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 과 의

(edutainment ; education + entertainment)’을 시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고 및 대학의 과학교육 교과과정을 시급히 개편하여야 한다. 초중고

과학교과서를 암기식, 나열식 위주에서 탈피하여 지적 호기심을 이끌 수 있는 내용과 편제로

개편하고, 특히 고등학교 과학교재 내용을 대학입시 위주가 아닌 지식탐구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과학분야 실험시간을 확대하고 실험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 과학과목이 몇 년에 걸쳐 공부해도 다 못 배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깊이가 있어 학생들이 학문탐구에 쉽게 적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대학입시

위주로 쉽게 배우고 쉽게 출제하여 높은 점수를 받으나 학문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대학의 주당 과학과목 실험시간도 8시간으로서 우리의 2시간보다 훨씬 많고

실험내용도 충실한 것을 직시해야 한다.34)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자율적 심화학습을 유도하고 과학교사의 연구기회를 부여한 후에

재평가하여 복직을 승인하는 교육공무원제도를 검토하는 등 ‘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외 유명과학자의 인터넷 방송강좌, 계약직 전문인의

시간제 강의 등 질 높은 과학기술자를 교사로 유연하게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34) 이 단락은 중앙대학교 고경신 교수의 “교양교육의 질적 혁신에 대한 개인적 고찰”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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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 조기발굴과 집중육성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과학영재교육을 현재의 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까지로 확대 시행하고 가칭 ‘과학영재법’

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을 내실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과학고용 심화학습 및 실험교재 개발, 과학학생 선발 평가방법 개선, 과학영재와 과학교사의

합동해외연수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영재의

자유로운 상급학교 선택 진학(국내외 불문) 보장과 과학영재 개개인에 대한 상담과 부모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은 향후 와도 서로 연계되고 융합되어 갈 것이므로 경영 마인드를

가진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공계열 학부과정에서부터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혀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의 연계 심화를 스스로

•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열 학생들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의무화하거나 기술경영•경제,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행정•관리,

과학기술사 등의 분야를 이공계열 이수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새 시대의 교육은 창의적이면서도 윤리적이어야 한다.35) 과학기술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되, 과학기술은 반드시 오랜 기간의 집념어린

노력이 있을 때만 가장 정직하게 그 성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또한

인간복제, 유전자조작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다음 세대에는 인간의 윤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확립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발전과 지구생태계의 보존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될수록 보다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부단히 생성, 확산되는 신지식의 습득을 위해 학교교육 뿐 만 아니라

를 확립하여 학교나 직장을 떠난 중장년 계층에게도 필요한 지식획득시스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이 단락은 1999.11.8 개최된 “새 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새 천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책임

연구위원 : 임지순) 보고서중 관련부분을 발췌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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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6] 의 양성과 활용 확대를 추진함.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의 차질 없는

양성과 활용이 시급한 핵심과제이다. 이와 같은 고급과학기술인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과학기술 교육과 여성 과학기술자 활용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제반 여건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 자연계 은 매년 10%씩 증가(남성의 경우 3.5%)하여 1997년 현재 총 연구인력의

9%인 12,500여명에 이르고 있는 등 여성인력 진출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성의 의 장벽은 여전히 높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진출은 타 분야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생명공학, 환경공학, 섬유공학 등에 편중되어 있고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의 하드웨어 부문의 여성 진출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현황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여성과학자의

기초연구사업 선정비율은 5.4%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크게 미흡한 여성 과학기술자 양성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 과학기술인

의 인 과 함께 인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립 또는

의 심의 평가 과정에 여성과학기술자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

이나 여성의 섬세한 면을 활용하여 기술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하여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 과학영재 교육 등을 통해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세기는 정보화 서비스화 소프트화가 활발

하게 진행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우수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유망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하여 유능한 여성

인력들을 이 분야로 적극 유인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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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7] 2005년까지 지식 정보 와 간 원활한 유통과 공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를 구축함.

창출된 지식이 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확산 유통되어 연쇄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국가 내에 창출, 유통, 확산, 소멸되는 지식의 전 주기에 걸쳐 지식의

총량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national knowledge inventory

management system)을 조기에 구축하여야 한다.

이 일환으로 의 와 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정보시장을 인터넷

상에서 원터치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비용으로 기술정보

수요와 기술정보공급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산재되어 있는 기술정보 전담기구를 연계, 네트워크화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술정보 제공자에 대한 의 확대 추진, 기술정보

이용에 대한 실비 징수 등 정보가치를 인정하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

의 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활발한 연구인력의 교류이다. 산 학 연간

연구인력 교류가 자유롭게 활성화되기 위해 연구기관간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이공계교수

산업현장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류시 개인에게 경력상의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천과제 38] 유통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으로

보호제도 등 의 보호를 강화함.

향후 지식은 를 창출하는 제1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개인의 지적 창작물의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법제적 장치가 완비되어야만 지식의 창출, 확산, 유통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복제, 도용, 표절을 단속하는 법제화의 추진과 정품사용을 위한

와 의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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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가치를 보호하는 행정적 조치와 아울러 지식자산 수호의 최후의 심판자로서 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심리의 전문성 확보, 심판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을 최단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및 은 구성원들의 특허 출원 관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선진국과의 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풍토를 조성하는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중요하다.

[실천과제 39] 캠페인을 기획 추진하고 국제수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를 창달하고 국민의 과학기술 리터러시를 제고함.

우리는 수준 높은 과학기술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으나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서구로부터

수입된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여 단기간에 걸친 양적 과학기술발전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환경적 여건인 과학기술 저변이

취약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과학기술전통을 구체화시키고 잘 홍보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들의 속에서 유용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들이 고안 활용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과학화 캠페인의 기획 추진, 범국민적 1달 1회 과학행사참여 운동 전개,

직장인 주부 실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과학지혜, 과학활용 성공사례 등을 발굴 홍보, 초중교

과학꿈나무와 과학자와의 대화, 제안행사 및 과학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접점의 장소인 을 선진국 수준으로 최

대한 설립하여 육성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각 시 도에 산재된 과학관과 기존 설비를

보완 연계한 지방과학관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과학관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도권에

번듯한 서울과학관을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계 유수 과학관과의 연계를 꾀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산실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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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제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뉴스, 포럼특집,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락프로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과학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공급하고, 과학기술기자, 프로그램편성자(PD ; program

director), 평론가, 연구기관 홍보담당자, 연예인, 정치인 등을 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 매개전문가로

육성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과학기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과학방송의 설립을 추진

해야 한다.

과학에 대한 들의 를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도서 저술의 진작, 전문

집필인 양성 지원, ‘Science’, ‘Nature’지에 비견할 수 있는 국제적 과학잡지의 지원육성, 매일

과학뉴스를 제공하는 과학뉴스 인터넷 사이트의 육성 등 과학 저널리즘(science journalism)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대중에게 과학기술을 쉽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자 및 전문가에 의한 (scientific writing) 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 및 전문가들에게 관련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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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란 기업이 국내자원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협력자이다." (1996 OECD 보고서)

우리 나라 혁신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인 로 변화되어야

한다. 혁신은 21세기 개방적이고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방법

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보다 혁신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을 조성해야

한다. 공개토론과 도전을 용납하는 환경, 위험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환경,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실수는 오히려 학습의 중요한 원천임을 강조하는 환경, 협력과

경쟁으로부터 오는 상호이익과 네트워킹, 상호교류를 권장하는 환경, 그리고 역설과 딜레마를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환경이 그것이다.

이러한 혁신적 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시스템의 도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판단하고 치유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장에서 우리 나라 의 은 연구개발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높은 교육열로 매년 많은 연구개발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연구잠재력을 가진 많은 연구집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에, 의 은 과학기술 관리시스템과 환경이 취약

하고,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주변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숙하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등이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분야의 강점을 긍정

적으로 연계 발전시키고, 약점을 끊임없이 개선 보완하는 등 시스템을

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이슈별 추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21세기 4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 사회를 실현하고, 에서 로 부상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로 하여 과학기술 환경을

개선하고, 을 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2005년까지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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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관련법, 제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여 21세기 에 대비한 을 확보토록 한다.

2015년까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킹을 달성하며, 신

연구개발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속에서 있는 를 시킨다.

2025년까지는 선진화 개방화된 지식을 창출 활용 확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경영 체제를 구현하여 에서 로 부상시킨다.

이와 같은 전략 하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의 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 에서

의 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개발 투자의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동시에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여 연구개발 활력을 제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를 중시하는 에서 을

중시하는 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첨단기술과 인력, 정보를 활용하며,

새로운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책임 있는 지구촌 경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서 글로벌 네트워킹형

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넷째,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이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의 모방•답습에서 벗어나

신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창출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인

에서 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의 과학기술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확대와

과학기술 시스템의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를 주도하는 핵심요소로 작용

해야 하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하는 로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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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혁신체제에서 의 혁신체제로

우리 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강력한 을 추진하여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의 • 에 있어서도 정부가 앞장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투입하여 상당한 을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였으며, 조선, 반도체, 전자제품, 통신, 자동차 등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턱을 넘어 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듯이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의 주체가

에서 로 변화되고 있으며, 경제분야는 이미 1980년대부터 민간주도로 바뀌어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거의 정착되었고, 사회분야는 환경 인구 여성 아동 노인문제 등 사회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적극 나서는

등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20세기 산업사회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되면 정부의 역할은 지식의 효율적인 창출 유통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

하는 지식정부로서의 새로운 기능으로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2]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책임

20세기 산업사회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지식 정부

수직적 집권주의

시장에 직접 개입

수평적 분권주의

간접적 여건 조성

지식의 효율적 창출 유통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주) 중앙일보 1999.10.8자 45면에서 전제

과학기술 부문의 정책에 있어서도 1990년대 초부터 과학기술부 중심의 에서 과학기술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으로 변모하는 한편, 모든 기술분야를 망라한 전주기적

지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등장과 함께, 정부의 지원범위도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과 공공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연구사업의 에

있어서도 정부의 직접관리시스템에서 관리기구를 통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등 민간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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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 는 민간주도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경제 사회분야의 변화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아직도 상당부문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과학기술 경쟁력이 낮아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와 사회분야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하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개혁이 연구기관 스스로

추진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시작된 데다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의 경우는 강력한 개혁을 통해 들을 독립법인화하고, 신규기관은

한시(sunset) 조직화하여 기관의 유연성을 높이고 30대의 젊은 과학자를 중점적으로 채용하여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역시 총리 주도로 각 부처산하의 국립

연구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정부산하 연구소와 정부간 재정의 직접적인

연계를 끊고 간접지원으로 바뀌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는 아직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은 지원주체가 아닌 보조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를 활용 확산할 수 있는 법률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연구개발 조세 금융 인력 등 지원체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있어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라운드(TR) 등 에

대응하여 산업계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방향전환을 시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직접지원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의 도 중앙

정부위주로 계획이 수립 집행되는 등 전반적인 가 정부의 직접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기술순환주기가 단축되며 다양성과 개성이 중시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종래와 같은 정부주도의 혁신방식으로는 의 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고 있고, 선진국들도 이미

민간주도의 혁신시스템으로 변화되어 지구촌 경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급변하는 과학기술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과학기술의

최종 수요자인 • 의 혁신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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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확산중심의 혁신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학기술정책의 이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동하고, 둘째, 과학기술자와 전문관료(technocrat) 중심의 과학기술

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일반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며, 셋째, 지금까지의 정부주도하의 직접적인 연구개발지원에서 으로 전환

하고, 넷째,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정책에서 민간주도로의 혁신체제로의 방향전환에 부응하여

의 을 재정립하고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정책방향 1]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주도의 의사결정체제를 민간전문가와

의 (bottom-up) 로 전환함.

연구협의회(research council), 학회 등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과 과학기술관련 비정부

기구(NGO)를 육성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의 (bottom-up)의 정책제안과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국가의 주요정책 수립과정에서 ' '를 의무화하여 관련전문가나 일반국민의

검토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의 50% 이상은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국내외 자문기관(consulting firm), 변리사, 변호사

등 인문사회계열을 포함한 다양한 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울러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의 정책결정에 과학기술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책방향 2] 열린 과학기술행정을 통해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를 도출함.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관련전문가와 일반국민으로부터

이를 사전에 검증 받을 수 있도록 ' 모니터링 '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계는 물론,

인문사회계, 일반국민의 참여 하에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 와

(technology foresight)'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원자력, 환경, 생명공학 등 국민의

안전이나 윤리에 영향이 큰 사업 또는 국가대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 '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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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 아울러 1년에 한번 정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 '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방향 3] 연구개발에 대한 에서 조세, 금융, 표준화제도 정비 등 민간의

자생적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으로 전환함.

기술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지원에서 조세•금융•특허•표준제도,

기술시장의 형성 등 으로 전환하여 시장기능과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민간이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WTO)의 출범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산업중심의 지원방식

에서 인력양성, 연구기자재, 정보유통, 중소기업지원 등 하부구조 구축의 지원방식으로 지원제도를

전환한다.

현재 수십 종에 이르는 세제, 금융 등 복잡•다기한 를 단순•명료화하여

활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한다. 조세지원 제도의 적용을 통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유사한 제도는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있게 통합하는 동시에,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나간다. 특히 “기술개발투자 세액

공제제도”중 전년대비 연구개발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크게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의욕을 북돋운다. 기술개발 단계별로 위험부담과 자금수요가 다르므로 각 로

인 을 하도록한다. 즉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정부 재정자금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제품 제작과 기업화 단계에서는 기술금융자금을 집중 육성하여 이들을 통한 지원이 체계화

되도록 한다.

, 등 민간부문간의 연결고리(linking-pin) 및 촉매역할(catalysing

collaboration)을 수행하고 의 을 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기술력 평가 을

육성하고, 기술가치 평가기법을 확립한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이 과 ,

기술로열티 산정 또는 기업가치 산정시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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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4]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정책에서 민간주도의 혁신체제로의 방향전환에 따른

의 을 재정립하고 체제를 개편함.

은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그 임무와 기능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 민간의 연구개발역량이 부족하였던 때에는 의

을 통해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체제가 국가연구개발능력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민간기업과 대학의 연구역량이 크게 강화된 현재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수준이나 내용이 민간의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혁신체제에 맞추어 공공

연구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이들 공공연구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되어 왔기 때문에 국 공립연구기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체제개편과 함께

과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멕킨지사( )가 수행한 ' '36)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문제는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산업계이든 정부 공공부문

이든 자신들의 고객에 대한 인식과 지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에 대한 연구소

차원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 개편과정에서 각 기관별 임무

(mission)와 경영목표의 명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자기 고객을

인식하고 지향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의 기초연구와 기업의 개발연구를 연결하는 중간고리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고, 과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개발 및 민간의 참여가

어렵거나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해서 정부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

하도록 한다. 특히 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이전과 기술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특성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거나 기술이전업무를 외부에 위탁(outsourcing)하고,

36) McKinsey & Company, "정부출연연구소 연구개발관리 프로세스 진단결과 및 주요 변화 추진방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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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등 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익중심조직(profit center)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또한

을 갖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일본의 이화학연구소와 같이 하거나 우리의 국 공립

연구기관과 같이 만을 수행하는 운영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그 기능이 미약한 국 공립연구기관들은 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장점을 접목시켜

그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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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에서 효율적 활용을 중시하는

으로

지난 30여년간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의 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997년 현재 양적 규모 면에서는 128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면에서는 2.69%로 선진국(세계 3위)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 나라 추이37)를 보면 1967년에는 1천 8백만 달러(GDP

대비 0.38%)에 불과하였으나, 1977년에는 3억 달러(GDP 대비 0.81%)로 확대되었고, 1987년에는

25억 달러(GDP 대비1.81%)로, 1997년에는 128억 달러(GDP 대비 2.69%)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1/ 16, 일본의 1/ 10수준에 불과하고, 과거

30년(1968 1997) 동안 연구개발투자의 축적자산은 미국의 1/ 31, 일본의 1/ 16수준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는 29억 달러에

불과하여 GM(89억 달러), Ford(68억 달러), IBM(39억 달러) 등 1개 기업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이에 따라 전체 연구비에 대한 정부의 부담비율은 23.4%에 불과하여, 일본(정부부담 26.5%)과

비슷하나, 미국(정부부담 35.4%), 프랑스(43.1%), 대만(40.8%)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은 투입된 의 과 의 등 의

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위스의 (IMD)38)

에서 우리 나라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28위로 평가한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투입 일변도의 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투입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 비중을 두고 의 를 바꾸어야 한다.

의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수요주체와 공급주체들이 자원 배분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등 민간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야 한다.

37)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매년도

38) 장(Chap. )에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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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5] 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함.

현재 의 및 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아닌

항목이나 내용이 연구개발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예산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반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해당되는 예산이 제외되어 있기도 하다. 1999년

(OECD)의 (Frascati Manual)39)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의 범위와

사업내용을 결정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사전조정과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바 있으나, 제도를

처음 시행한 관계로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의 과 가 확정되면 실질적인 정부연구개발 내용이 파악되고 정부

임무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차년도 연구개발 예산의 사전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회나 일반국민들이 연구개발예산의 내용과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 강화된다. 또한 에 일치하는 의 정립을 통해 타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비교하고, 이로 인해 우리 나라 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책방향 6]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예산 를 정비하고,

(MBO) 시스템을 구축함.

확보된 의 과 을 위해 예산배분 및 관리의 방식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예산배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GPRA)40)에 따른 엄격한 평가에

근거하여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회의, 중장기 계획 등을

통해 과학기술예산의 기본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하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전문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육성한다.

39) Frascati Manual : OECD가 권고한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veys of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을 말함.

40) GPRA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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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설립된 를 통해 차년도 연구개발 예산의

사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조정은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특히 투자배분의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는 현 시점에서는 관계기관의 이해와 합의에 바탕을 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조정은 수요에 입각한 계획수립 여부,

목표관리(MBO)에 따른 연구개발수행 및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기관평가에 ‘정부성과결과법(GPRA)’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방향 7] 정부는 지식집약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및 • ,

, • 등에 노력해야 함.

정부는 기초연구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나 인력양성 등 민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반구축, 연구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1998년에 집행된 을 살펴보면

민간이 수행해야 할 단기산업기술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산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양성, 대형공동연구시설 확충 등

과 장기간이 소요되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워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할 가능성이

큰 , , 등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기획•평가 및 연구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 •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1998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주)

연구개발예산 : 2조 4,410억원

- 기술개발예산 : 1조 8,268억원(74.8%)

단기산업기술 : 6,780억원(27.8%)

기초원천기술 : 4,596억원(18.8%)

중장기핵심기술 : 4,102억원(16.8%)

공공복지 대형기술 : 2,038억원(8.9%)

기술이전 및 확산 : 355억원(1.5%)

- 기반구축 : 3,821억원(15.7%)

- 기초과학인력양성 : 2,152억원(8.8%)

- 과학기술조사 정책 : 169억원(0.7%)

국방부제외, 기금포함

주) 자료 : 과학기술부, 199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결과, 1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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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8]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을 추진하고,

연구개발자금의 흐름이 수요자인 기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과제선정,관리,평가과정에 의 를 높임.

지금까지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부족 및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에 따라 자원배분의 권한이

에 집중되고, 연구개발자원도 을 중심으로 배분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 활동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3에 이를 정도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었고, 정부의 역할이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적인 지원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개발의 수요자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보다 강조되는 인

의 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개발 사업의 , , , 에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여 연구개발의 수요자인

기업이 보다 강조되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이 대학 및 연구소에

위탁연구 형태로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연이 실질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림 13]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시스템

[정책방향 9] 를 확대하고,민간의 를 유인함.

2025년까지 선진 7개국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경제 사회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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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의 를 1997년 현재 국민총생산(GDP) 대비 2.69%에서

2025년까지 4.0% 수준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리려면 정부가 선행

적으로 연구개발예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인력양성, 하부구조구축, 중소기업지원,

기초연구지원 등 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이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서 차지하는 을 1997년 23.4%에서 2005년까지 27%로, 2015년부

터는 30%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정부예산 대비 3.7%에 불과한 연구개발 예산을 2002년부터

는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중심적 역

할을 담당할 의 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 관

련 조세와 금융 등 제도를 개선하고 유인시책을 강화하여 민간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정책방향 10] 기업이 에 대한 연구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함.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거의 모두 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업의 연구지원이 적다는 것은 기업이 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 장기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및 은 21세기 신

기술,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 미국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이 대학의 연구능력제고와 기업과의

연계에 바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실패위험성이 높고 공공성이 있어 민간기업이 독자적

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997년도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주)

기업 총부담 : 8조 8,291억원

- 자체사용 : 8조 3,818억원(94.9%)

- 대학 : 1,895억원(2.1%)

- 국공립 출연(연) : 1,898억원(2.2%)

- 기타 : 680억원(0.8%)

주)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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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11] 지방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를 확립함.

지금까지의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자원과

기술수요를 반영한 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 진흥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한편,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업의 관리권한과 예산들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나간다. 반면

지방과학기술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일부를 가 의 형태로 지원하던 방식은

일정기간의 경과를 두고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을 설치•확대하고, 지방과학기술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을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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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체제에서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개발체제로

• 의 추세를 타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원천기술을 가진 기업들간의 가 이루어지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주로 선진기술의 모방•흡수•소화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해 왔다. 이에 따라 기술과 상품의 개발이 전주기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 의 인 에 따라

국제화에 부응하는 사고와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 인 이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기구나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도 늦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개방화•세계화에 부응하

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함께 연구개발체제도 ' 에서 글로벌 네트워킹

(global networking)으로' 전환하여 세계 연구개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세계 첨단의 과학기

술정보를 학습 활용해야 한다. 이는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첨단기술

과 인력, 정보의 활용을 통해 을 강화하여 의 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등 새로운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책임 있는 의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국제부문은 더 이상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활용해야 할 중요한 중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의 2.3%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 연구개발

자원과 주체의 효율적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연구개발주체와 해외 연구개발

주체의 차별성이 없이 일체성을 갖게 되고,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산•학•연 중의 하나 또는 두

개의 고리는 해외부문으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 • 의 과 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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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를 고려하여 에서 글로벌 네트워킹 로의 새로

운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외부문을 환경적 요인으로 이해하거나 산 학 연에 이은 제4섹터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국내외 구분없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스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개발인력, 시설, 조세, 금융 등 에 한 을 확충하여 우리 나라에

외국기업들의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셋째,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활동의 을 적극 유도하고, 또한 국내연구개발 체제를

과감히 하며,

넷째, (WTO), (OECD) 등 과학기술 관련 국제규범의 설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에 적극 참여하고, 를 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방향 12] 세계화를 고려하여 해외부문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정립이 필요함.

해외부문은 우리에게 취약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role player)로 간주해야 한다. 의

과 은 산 학 연 등 국내 연구개발 주체간의 경쟁과 협동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해외

연구소, 기업, 대학 등 국제 연구개발 공동체와의 경쟁과 협동 개념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원천기술의 개발과 활용 확산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국내에서 완결하는

것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 와 외국과의 (technological alliance) 및 과감한

(outsourcing)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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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는 단순한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의 형성뿐만

아니라 제조, 마케팅, 종합적 기술개발을 위한 제휴의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전략적

기술제휴의 운영형태도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에서부터 상호기술교환(cross-licensing), 인적교류,

부품규격 및 검사협정, 구매, 판매 및 서비스계약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더 나아가

기술획득 목적의 합작투자와 같은 공식적 조직화의 형태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의 가 필요하다.

[정책방향 13] 우리 나라가 연구개발의 (center of excellence)가 될 수 있도록

외국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적합하고 매력적인 을 구축함.

개방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는 현지의 문화와 수요에 적합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필수요건이 됨에 따라 기업의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들이 우리 나라를 아시아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의

혁신중심지(center of excellence)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을 완비하여 세계적인 기업체

및 이들의 첨단연구소를 유치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영종도 신공항 배후지 등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에 외국인 전용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 지원체제, 문화는 물론, 정보통신망과 교통 물류체계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외국자본투자와 관련된 금융 조세 등 제반여건을 완비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과학기술자와 그 가족들의 숙박시설을 완비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쇼핑, 스포츠, 레저,

문화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convention center)를 조성한다.

[정책방향 14] 국내 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첨단의 를 학습•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개방과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세계의 주요 과학단지, 첨단기술원천지 등에 해외연구센터와 연구분소 설치를 촉진하여

최첨단기술, 인력, 정보를 직접 습득•활용하는 을 강화한다. 해외 유명대학의

연구팀이나 세계적 연구자에게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자금(예 : 기초연구기금 - Basic

Research Funding Program)을 설치 지원하여 를 형성해 나간다. 이를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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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국내의 우수연구센터(ERC/ SRC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Science Research

Center) 육성사업과 같은 해외 우수연구센터(OERC/ OSRC ; Overseas ERC/ SRC) 지정 지원

프로그램을 21세기 첫 10년정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운영방법은 현재의 지역협력

연구센터(RRC ; Regional Research Center)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또한 박사후 연수

(post-doc.) 등 국내 연구인력의 파견을 확대하여 현지에서의 또는 를 확대

해 나간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중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해외에서 박사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확대하고, 학사 석사과정 학생들의 현지 학점취득과 연수를

적극 장려한다. 선진국 주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거대과학포럼, 지능형생산시스템(IMS)

및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21세기에 주요 이슈가 될 프로그램에 하여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각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및 을 개선하고 해외 우수연구기관, 기업연구소의 를

적극 촉진하여 첨단기술 및 인력의 을 유도한다. 국내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첨단기술을 신속히 습득•활용하여 우리의 약점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의 과

(outsourcing)을 실시하고,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를 촉진한다. 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연구인력 중 일정비율 이상을 을 활용토록 하고, 외국인 기관장,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해외우수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과 을 조성한다. 필요시 해외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의 • 를 실시토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비율을 외국연구기관이나

외국인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정책방향 15] 국제적 규범 및 표준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관련제도를 이에

부응하도록 개선하여 에 적극 대응함.

정보기술과 생명과학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첨단 신생산업의 경우 선진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공통규격 및 표준을 설정하고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신규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여 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단계가 아니라 기술

개발단계에서 논의되는 업계표준설정과정에서의 경쟁우위가 세계시장의 선점으로 직결되고

있으므로 및 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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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및 의 에 대한 인식과 활동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1999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제안하여 국제규격으로 채택된 것은

한글문자표기에 관련된 단 2개 규격에 불과하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국제화시대에는 지적

재산권제도 등 국제적 규범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1999년 소프트웨어 재산권보호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불법복제율은

67.4%로 미국 27%, 일본 32%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국제적인 규격, 표준, 규범, 관행 등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신생 첨단기술, 지적재산권

및 지식자산 평가제도 등 지식산업분야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

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의 기술독점에 대처하고, 국제규범(global standard/ norm)에

맞도록 국내규범과 관행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규격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표준화기구인 DAVIC(Digital Audio Video

Council)41)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을 선도하고 있는 포럼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 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규범의

설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

기구(ISO) 등에 우리 의 과 을 적극 추진하며,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산하위원회의 이나 을 적극 추진한다.

불법복제 단속 강화와 정품사용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000년 5월까지 서로 다른 각국의

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책방향 16] 국제 연구개발 협력 및 국제기술교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을 설치 운영함.

21세기 개방화 세계화와 더불어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교류가 보편화되는 시대에는 기술

정보교류, 국제공동연구, 과학기술자의 상호방문 등 과학기술의 국제화가 매우 중요하다.

41) DAVIC(Digital Audio Video Council)은 스위스 제네마에 본부를 둔 비영리 표준화기구로서 DAV(Digital Audio Video) 서비스

관련 각종 표준 제정을 위해 세계 유명 컴퓨터, 통신 관련업체의 후원을 받아 1994년 8월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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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가 필요하다. 현재 (KOSEF)과

(KISTEP), (KOICA) 등은 산발적이고 제한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을 실시하거나, 과학기술과는 관련성이 적은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기관은 해외 과학기술자와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자와 연구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국내 외 연구

개발센터를 해외에 진출시키거나 국내에 유치하는 한편, 국내 외 정보와 기술교류 및 실용화

지원을 담당하게 될 전문기구가 될 것이다. 다만 기관별 특성에 따라 기존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의 중복성은 피해야 한다. 또한 해외조직망을 가지지 못한 의 경우는 물론,

도 급격한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를 자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국제기술협력 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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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적인 기술개발전략에서 장기적인 혁신전략으로

21세기 은 세계적 원천기술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창출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강점으로 하는 신생산업이 없으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선진기술의 모방•개량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산단계가

아니라 에서부터 기술적 경쟁우위가 세계시장의 선점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인 수요대응형 기술개발전략에서 인 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demand-pull) 위주에서,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신생 기술개발(technology-push)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양자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에 대한 을 확대하여 지원

비중을 늘리고,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에 산재되어 특정기술 분야별로 수행되고

있는 의 인 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재편(restructuring)이 필요하다.

이러한 창조적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지원함은 물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리더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우수한 연구환경에서 독창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 를 보장하고,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똥벌레 불빛 연구에서 형광등 개발

GE사의 연구원인 이만은 손에 쥐어도 뜨겁지 않은 개똥벌레의 불빛을 연구하던 끝에 "만약 적외선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가시광선만으로 전등을 만들면 뜨겁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연구를

추진하였음. 이만은 이 연구를 통하여 전기를 방전시킬 때 나오는 자외선이 산화아연이나 산화카드뮴과

같은 물질에 닿으면 짧았던 파장이 길어지면서 가시광선으로 바뀌는 사실을 발견하여 형광등을 개발

하였음.

새로운 초전도 연구

전기저항이 없는 꿈의 소재는 없을까? 1891년 세계 최초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이후 산업에의 응용을 위해 선진각국은 초전도 연구를 위해 막대한 인력과 연구비를 투자해 왔음.
현재까지 초전도 현상이 발견된 물질은 1천여 종이나 대부분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지난 86년 이후 값싼 액체질소로 냉각 가능한 온도인 77K이상에서 초전도현상을

보이는 물질이 개발된 후 고온 초전도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음. 전자, 정보, 통신은 물론 자기부상열차

등 무궁무진한 응용성을 가진 고온초전도체의 성공적 개발은 과학기술 측면에서 혁신적 발전을

함은 물론 산업발전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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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17] 정부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임.

과거에는 독립적인 기술이라고 여겨졌던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등

기술혁신을 통해 다수의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창의적

연구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래 프론티어 기술에 대한 조사 및 사전예측을 실시하는 등 항상 미래를 대비

하여야 하고, 미래대비 프로그램발굴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와 을 기울여야 한다.

1992년부터 범부처 공동으로 21세기초까지 일부 핵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 (G7 Project)'42)을 추진해 왔듯이, 미래에 대비하는 최소 10년 이상의 범부처

공동의 프론티어 을 지속적으로 입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풀(pool)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정책방향 18]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새로운 를 조성함.

인 를 위해서는 독창성,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연구개발

제도, 조직, 경영기법 등 연구개발시스템과 연구문화를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내 외 교포과학자를 포함한 산 학 연을 대상으로 창의력, 연구능력, 리더쉽을 갖춘 를

발굴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리더를 선정한다.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비와 최고의 연구시설을 지원하고 연구비 집행의 융통성을 최대한

부여한다. 모방중심의 연구문화 및 제도의 관리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기존 연구조직과 인사

회계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연구책임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와 으로

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42) 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ject) : 일명 HAN(Highly Advanced National) Project라고도 하며, 21세기초까지 일부 핵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범부처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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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창출과 같은 커다란 연구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의 질을 중시하는 풍토가 필요하며, 를 하는 문화

(free-to-fail)를 조성해야 한다. 실패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축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실패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경쟁에 의해 창조적인 연구성과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동일과제에 대한 복수연구의 수행, 연구팀 선발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등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지식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지식 및 기술의 융합에 의한 기술혁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리더에게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조직을 해체하는 (sunset) 의 을 운영한다.

새로운 창의적 연구문화의 기본철학(예시)

연구리더의 창의성(creativity) : 창의력과 도전의욕을 갖춘 연구리더를 선발하여 지원함.

연구테마의 독창성(originality) :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특징되는 연구테마를 지원함

연구영역의 원천성(generic domain) : 개발영역보다는 기초원천영역을 지원하여 원천기술 개발로 연계함.

연구인력의 유동성(mobility) : 박사후 연수(post- doc.) 등 젊은 연구인력의 지속적 순환을 통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 유입하도록 함.

연구환경의 자율성(creative research environment) : 창의적인 연구자가 마음껏 나래를 펼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리더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함(연구목표의 설정, 연구방향의 설정 및 수정, 연구팀

의 구성, 연구수행전략 등).

연구수행의 경쟁성(competitivity) : 공정경쟁을 거쳐 복수의 우수연구팀을 선발해 지원하다가 성과에

따라 가능성이 큰 연구팀을 집중 지원해 나감.

연구조직의 한시성(sunset approach) : 연구종료 후 조직단위의 연구지원을 폐쇄하여 관료적인 연구조직

의 새로운 형성을 예방함.

연구수준의 세계화(world- class performance) : 세계수준의 연구성과를 배출하고, 평가도 세계적 기준에

서 수행함.

[정책방향 19] 국민의 과학기술마인드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자가 존경과 신뢰받는

를 조성함.

창의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고 우수한 과학기술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거나 부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공헌을 한 가 받는 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일반국민의 과학기술마인드가 함양되는 등 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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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속에서 과학기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 생활, 오락, 여가,

방송매체 등을 다채롭게 활용하고, 과학기술자와 일반대중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가칭 “ 프로그램(Science Hero Program)”을 추진하여 성공한 벤처 과학기술자와

획기적 공헌을 한 과학기술자 등을 많이 발굴하여 언론홍보, 초등학교 방문, 대중강연회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과학기술을 통해 부와 명예를 창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조성한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산업 부문에서 큰 공헌을 한 과학기술자에게

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주요 국들은 훈장을 제외하고도 대통령이 직접 시상권자가 되는 많은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의 과학기술관련 시상제도

[미 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대통령 과학 수학 공학 우수교육자상(The Presidential Award for
Excellence in Science, Mathematics, and Engineering Mentoring)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대통령 신진과학자 엔지니어 (The Presidential Early Career Award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국립과학재단(NSF)의 국가과학메달(National Medal of Science)

상무부의 국가기술메달(National Medal of Technology)

[독 일] 연방 대통령의 독일미래상(Deutscher Zukunftspreis ; 일명 기술혁신연방대통령상)

독일연구협회의 고트프리히드 빌헬름 라이프니츠 학술상(Gottfried Wilhelm- Leibniz- Preis)

[프랑스] 프랑스과학학술원의 (Les Grandes Prix)

특히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맬콤밸드리지 국립품질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43)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프랑스 연구기술교육부의

'과학기술문화상(Les Prix de Culture Scientifique et Technique)'은 연구소의 실험실단위나

출판업체 등 기관단위로도 시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국제상(Japan Prize)'을 제정하여 국적을

초월해 시상하고 있다.44)

43) Malcom Baldrige는 미국 상무장관(1981 1987)을 역임하였으며, 국가번영의 핵심인자로서 질적 경영을 제안하였음. 1987년
그의 사망 직후 미국 의회는 그의 이름을 따 상을 제정하였고, 질적 경영과 기업경영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시상을 함. 현재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에서 시행하고 있음.
44) 1985년 제1회 시상이래 1998년까지 총 38명의 수상자중 일본인은 5명에 불과하고 미국인 20명, 유럽인

11명, 아시아인 2명 등의 분포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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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주도하는 국가경영체제로

과학기술이 진정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확대와 과학기술 시스템의

혁신만으로는 부족하고 과학기술이 • 를 하는 가 되어야 한다.

마인드가 잘 갖추어진 국가는 과학기술이 그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는 환경적 배경이 되어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지고, 결국 개인과 기업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킨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며, 사회•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이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과학기술이 사회의 다른 분야를 주도하는 국가경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의 경우 과학기술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는

21세기를 향하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네 번째 역할로서 미국사회가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안분석과 해결을 겨냥한 연구과제의 개발은

물론 과학기술자들과 정책입안자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속의 과학기술 일류국가로 부상한 에서도 국가경영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가고 있다. 과학기술자의 정치적 영향도 크며, 일부 의 경우 을

역임하였다. 의 경우에도 등 정부 주요요직에 이공계 출신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국가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국가경영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직도 과학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는 으로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

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기술이 곧 국력이며 국가경쟁력이

라는 확고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부, 기업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의 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최근 우리 나라 들의 들 중 이공계 출신의

연구원이나 엔지니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산업계에서는 점차 과학기술 중심의 경영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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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경영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로 인식되고, 정부, 기업 또는 개인의 에서

과학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경영시스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표명이 중요하며, 정책결정자 등 여론주도자(opinion leader)의 과학기술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이 노벨상수여식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일년에 한번씩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집단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다. (NGO)를 육성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과학기술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토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자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 사회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앞으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도 서로 연계되고 융합되어 갈 것이므로 과학기술의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무한히 커져 갈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을 통해

을 제고시켜 사회에 책임을 지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도 과학기술적

능력과 경영 마인드가 있는 과학기술자를 집중 육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을 다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경제•사회•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충하고, 소명의식을 제고시켜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국민과

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시카고대학 국립여론연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매년 의료, 과학기술, 교육 등 13개 부문을 대상으로 국민의

를 45)한 결과를 보면, 과학기술부문은 의료부문에 이어 2위의 대중 신뢰도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적 데이터와 방법에 의한 예측과 대안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합리적인 관행이 깊이 뿌리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주도의 의사결정 풍토가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에서만이 아니라, 과 의

45) 미국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가 발행한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에 미국 내의 다양한 기관들을 운영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조사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 107 -



에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와 원리, 과학적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가 전반에 있어서 품격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 의 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상당 수준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생명윤리 문제, 원자력 문제, 국가대형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및

기술영향평가 등을 담당할 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성과를 매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하고, 과학기술 관련 를

정례화하며, 선진국의 경우처럼 과학기술자가 연구계획 단계에서 연구개발예산 담당 국회의원

에게 설명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과학기술을 일반국민에게 알기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저술, 교육활동, 대중매체 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과학자와 언론 대중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인, 정치인 등 오피니언 리더 계층에 대한 과학기술 마인드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자의 언론, 정계 등 다양한 진출을 진작하여 범 국민적인

과학기술 마인드 붐을 확산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들에게 달려 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친숙해져

과학기술을 동경하고 지향하는 사회가 될 때, 국내에 과학기술분야 노벨상 수상자도 탄생할

것이며, 창조적이며 정직한 존경받는 과학기술자가 많이 배출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소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사회의 비합리와 부조리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하여 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해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나라는 2025년에 세계 속의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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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25년 과학기술 장기발전

주요지표

구 분 1998 2005 2015 2025

총 인 구 4,643만명 4,904만명 5,155만명 5,236만명

GDP 총규모 3,213억달러 6,700억달러 13,500억달러 20,100억달러

1인당 GDP 6,920달러 13,700달러 26,200달러 38,500달러

총교역규모(수출+수입) 2,711억달러 4,500억달러 7,400억달러 11,400억달러

국가 종합경쟁력 38위(’99) 20위 10위 7위

정보화 지수 22위 15위 10위 5위

주요지표

구 분 1997 2005 2015 2025

투 입

투 자

(불변가격)

R&D 투자

GDP 대비

정부예산 대비

정부 : 민간

국민1인당정부투자

128억달러

2.69%
3.9%
23:77

60달러

200억달러

3.0%
5.0%
27:73

110달러

470억달러

3.5%
5.0%
30:70

270달러

800억달러

4.0%
5.0%
30:70

450달러

인 력
연구원 수

인구 만명당

138,438명
30.1명

196,000명
40명

258,000명
50명

314,000명
60명

산 출

특 허

(등록)
국내특허(내국인)
해외 특허

35,900(’98)
3,391(’96)

128,600
17,500

333,600
45,400

543,500
74,000

논 문

SCI 편수

순 위

5년간
피인용 횟수

11,514(’98)
16위

60위

41,000
12위

40위

107,000
8위

20위

174,000
5위

10위

기술수출/도입 0.07 0.3 0.7 1.0

기 타

과학기술 경쟁력(IMD) 28위(’99) 12위 10위 7위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 19% 23% 26% 30%

기 술 관 리 46위(’99) 25위 15위 7위

과학적 환경 26위(’99) 20위 12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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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장기계획 수립 명단

1. 2025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임 관(삼성종합기술원)

위 원 길영준(삼성종합기술원)

김형주(서울대학교)

민경집(LG종합기술원)

박승한(연세대학교)

윤경식(SK대덕기술원)

이봉환(현대자동차)

이희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영희(한국과학기술평가원)

조황희(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형상(고등기술연구원)

분과위원회

< 정보통신 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명원(숭실대학교)

위 원 강 훈(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희동(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세웅(서울대학교)

배윤근(삼성SDS)

유승화(아주대학교)

이충화(대우정보시스템)

이황수(SK텔레콤중앙연구원)

이희석(한국과학기술원)

정진완(한국과학기술원)

조동일(서울대학교)

홍성수(서울대학교)

< 생명 의료 분과위원회 >

위원장 황우석(서울대학교)

위 원 박재찬(삼성종합기술원)

박홍준(아주대학교)

서정선(서울대학교)

송지용(LG화학기술원)

심영기(한국화학연구소)

유장렬(생명공학연구소)

유향숙(생명공학연구소)

윤길원(삼성종합기술원)

이용수(국제백신연구소)

이제호(성균관대학교)

이한웅(삼성생명과학연구소)

주명수(울산의과대학)

홍석인(한국식품개발연구원)

< 재료 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조원(삼성종합기술원)

위 원 김성태(LG종합기술원)

김형수(단국대학교)

김희중(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노삼규(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경윤((전)삼성전관)

신무환 (명지대학교)

오병두(LG종합기술원)

이신두(서울대학교)

이용탁(광주과학기술원)

조영호(한국과학기술원)

차국헌(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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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분과위원회 >

위원장 신희성(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위 원 김명준(SK대덕기술원)

김성현(고려대학교)

김종진(한전전력연구원)

노석홍(현대자동차)

설용건(연세대학교)

신동열(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신병철(삼성엔지니어링)

오경준(한국가스공사)

오인환(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기풍(서강대학교)

이수홍(삼성전관)

이태섭(한국자원연구소)

최영태(삼성중공업)

최준수(LG- Caltex정유)

홍봉근(한국원자력연구소)

< 환경 분과위원회 >

위원장 문길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 원 김두성(엔비켐기술)

김용우(SK대덕기술원)

김현열(대우건설)

박대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완철(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성풍(고등기술연구원)

정동일(국립환경연구원)

정회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경숙(이화여대)

조기수(삼성지구환경연구소)

최중길(연세대학교)

허형우(한화종합화학연구소)

21세기 미례사회 예측

박준경(한국개발연구원)

배순훈(한국과학기술원)

서병철(외교안보연구원)

이서행(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원복(덕성여자대학교)

이창우(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장경철

김승재

정해혁

박삼영

이동주

최진이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연구책임자 김호기(한국과학기술원)

강빈구(연세대학교)

문광순((재)한국계면공학연구소)

부경생(서울대학교)

이순형(서울대학교)

연구원 김창염(서울대학교)

김현욱(서울대학교)

문광호((재)한국계면공학연구소)

민경덕(연세대학교)

송희성(서울대학교)

우달식((재)한국계면공학연구소)

정경훈(한국과학기술원)

정선양(한국과학기술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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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한경식(서울대학교)

최용준(서울대학교)

자문위원 김정욱(고등과학원)

박긍식(경북대학교)

이상섭(태평양기술연구원)

한인규(서울대학교)

3. 한국공학한림원

연구책임자 박종근(서울대학교)

연구원 김도연(서울대학교)

김태유(서울대학교)

유영제(서울대학교)

이용환(서울대학교)

장용근(한국과학기술원)

조동일(서울대학교)

허은녕(서울대학교)

홍국선(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박보경(서울대학교)

변기열(고려대학교)

신호철(고려대학교)

이범석(서울대학교)

자문위원 권욱현(서울대학교)

오명환(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호남(한국과학기술원)

최기련(아주대학교)

4. 공청회 및 자문

강광남(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강주명(한국과학기술평가원)

강형자((주)인터넷씨큐러티)

고경신(중앙대학교)

곽재원(중앙일보사)

권오경(교통개발연구원)

금동화(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기협(SK케미칼)

김남균(전북대학교)

김두식(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병택(성균관대학교)

김인호(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충섭(한구화학연구소)

김학민(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한중(고등기술연구원)

노형민(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영미(인천대학교)

서종수(연세대학교)

송지오(삼성자동차)

오세홍(한국과학기술평가원)

용세중(아주대학교)

우유철(현대우주항공연구소)

이공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관행(광주과학기술원)

이상엽(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이상훈(한국통신통신망연구소)

이어령(이화여자대학교)

이용경(한국통신연구개발단)

이용탁(광주과학기술원)

이장재(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홍금(한국해양연구소)

임경순(포항공과대학)

장문호(한국과학기술평가원)

전승준(고려대학교)

정명세(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선종(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중명(LG화학대덕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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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련(아주대학교)

최덕균(한양대학교)

한민구(서울대학교)

한세억(광운대학교)

한철희(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화진(환경정책평가연구원)

허운나(한양대학교)

황주호(한국과학기술평가원)

5. 총괄작업반

과 학 기 술 부 전의진

박영일

이만기

류중익

문해주

노환진

권석민

권현준

김진홍

최석준

박영규

김원기

조정연

이선영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양희승

박병무

손병호

김남희

손경미

서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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